
사  고

선교 연구에 있어 로랜드 알렌(R 

Allen)의 소책자, “선교 모델들: 사

도 바울의 방법인가 아니면 우리의 

방법인가?(Missionary Methods: 

St.Paul’sorOurs?)”는 기념비적인 

역작이다. 이 책자는 내년이면 출판

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알렌은 서구의 선교 모델들이 신

약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실제

적인 선교 방법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초대 교인들은 크고, 영구적

인 기관들을 세우지도 않았고,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머물지 않고 

항상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공동체

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알렌이 서구의 선교 모델에 대한 

반성을 할 무렵, 서구의 낙관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식민주의가 지

구촌에 팽배할 시점이었기에 별다

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알렌의 통찰과 반성은 선교지에서 

상황화와 토착화라는 또 다른 귀한 

열매들을 맺게 만들었다.

노던 신학교에서 복음주의 신학

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빗 피치(D 

Fitch) 교수는 북미 복음주의 진영

의 선교와 교회 개척에 알렌의 혜안

에 따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열정

을 다해 선포한다. 다시 말해서, 향

후 북미에서 교회 개척은 릭 워렌으

로 대표되는 마케팅과 경영이론을 

접목한 방식보다는 선교 팀 모델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피티 교

수의 교회 개척 대안인 “선교 팀 모

델”은 교회 개척의 리더들인 3-4정

도의 부부나 커플로 구성된다. 

1) 선교 팀 모델은 일단 교회 개

척에 드는 재정적 부담에서 자유롭

다. 

한국교회 경우, 2008년 기준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약 1억원 정도의 

재정으로 시작되듯이, 미국교회 역

시 개척을 시도할 때, 이러한 재정

적 부담과 수요를 충족시켜 줄만한 

장소만을 선정한다. 
<3면으로 계속>

바울의‘선교 팀 모델’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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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첨단 과학문명이 나날이 발전해감으로 하

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위협받는 이 시대에 세상 학문과 세상적

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복음을 전함으

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
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
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
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1-4)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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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용 앱 출시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본지가 7월부터 애독자 여러분에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오픈했습니다. 

본지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PDF 지면보기를 누르시면 매

주 발행되는 신문을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

활’, ‘바른 선교’를 사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서

비스를 계기로 애독자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앙증진

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교회개척 방식도 바울의 선교모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지난 1997년 한국이 IMF를 맞으면서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개척

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의 시대는 지났다”는 말이 

나오게 된 적이 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님의 일이 중단된 적은 없다.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

는 뜻에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자기 가족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부합하는 2-3명의 개척 멤버들을 이끌고 교회 개척의 기치를 절대로 포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촌에는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공

동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복음주의 진영에는 소위 “교회 개척의 대세”였던 마케팅을 근간으

로 교회 개척을 경영학적 방법으로 수행했던 방법론에 진지한 반성과 함

께 이제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선교 모델”로 돌아가야 한

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교회 개척은 돈이나 특출한 목회자의 역량

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

가고 있다.

성경에서도 교회 개척은 제일 먼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뤄졌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라든가, 사회학적인 요소, 문화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까지 교회 개척은 전문적인 기업 경영

적 방식으로 대형교회 성장을 이룬 추세를 본받아 신적인 요소를 뒤로하

고 인간적인 요소만을 강조해왔기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변화의 

모습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

해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한 나라까지 거룩해지는 역사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교 모델”이 

부각되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 움직임을 포착해 침체에 빠진 교

회 개척 운동의 물꼬를 열어주고 있다(The End of Church Planting? 

: A look at whether churches should expand through a missionary 

model).

CT, 복음주의 진영, 마케팅 경영학적 방법 교회 개척방식 재고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

폰 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하

면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

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모

든 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 내 등록된 교

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용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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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개인주

의나 이기주의, 영웅주의의 

발동으로 분열되거나 나누

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

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차이

도, 신앙적인 목적도 동일시

하면서 많이 나누어져 온 것

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

기저기에서 통합운동을 하

여 왔고, 요즈음도 계속 되

고 있지만 그 결과는 또 하

나의 분열이 추가되었을 따

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 또는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혼합이 되

어온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다 틀리는 것은 아

니라는 차원에서 연합을 추구하여 왔지만 연합 이전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틀리는 것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무리 연합이 좋아도 이단까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

단끼리 연합해도 개인의 학력까지 통일시키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나오지도 않은 학교를 나왔다고 동일

하게 졸업증서를 발행한다면 하나의 사기요, 위조증서인 것

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치 않는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거듭나

지 않은 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남자의 단체와 여자의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여자의 성이나 남자의 성까지 바꾸거나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

근에 세속주의 신자들에 의해 종교혼합주의를 많이 주장합니

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구약성경

에 보면 심지어 천을 짤 때에도 혼합해서 짜지 말 것을 경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조직과의 연합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

지만, 틀리는 조직과의 연합은, 다시 강조하지만 연합이 아니

고 혼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언어 자체가 ‘화해’이며 ‘연합’입니다. 인

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함으로 구

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은 함께 자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선민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확장되자 연합이 무너질 원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집사를 뽑아 세움으로 

연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연합체요,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십자가는 연합의 사역입니다. 연합은 힘입

니다. 그러나 혼합은 알곡과 쭉정이의 섞음이요, 양과 염소의 

동일시입니다. 혼합은 파괴를 가져오고, 무질서와 혼란을 가

중시키고, 결국은 사분오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폐쇄적이고, 고정관념적

인 사고방식이 아닌 아량 있고, 과감한 양보와 연합을 추구하

여 분산되고 조각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이

라는 미명 하에 침투하는 사악한 조직의 혼합은 철저히 구별

해야 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 식품과 독약을 섞어놓고 연합이라고 한다

면 그 효력은 독약만이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서로 다른 영

양가가 있는 식품끼리의 연합은 좋지만 독약은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혼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

독교 언론은 연합에 앞장서야지 혼합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지 
혼합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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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선교사 자녀들 중 

2/3정도가 성인이 되어 미국에 정

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는

데 여기서 ‘성공’이란 영적인 성숙

과 자존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조사는 미국의 12개 선교단체 출신 

선교사 자녀들 중 성인이 된 자녀들

을 조사한 것으로 이러한 성공 비율

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숫자이다.

이와 같이 TCK로 분류할 수 있

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치

관, 정체감(sense of belonging), 직

업관 형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아이들이 모국

에서만 성장한 아이들과 차이가 있

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장점

을 살려나가며 약점은 보충해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아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에게서 강한 소속감 내지는 동질감

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 사는 아이

들과 생긴 모습은 같아도 이방인이 

되기 쉽다. 이것은 곧 그들이 외형

적으로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해도 그 사고방식이나 가

치관, 행동양식 등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행동을 취하

며 역사, 유모어, 규칙 등을 잘 모

르는 데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

모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며 선

교사역 못지않게 자신이 귀하다는 

인정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음을 느

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자녀들

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

요하다.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 대하

여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

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 길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부모의 관심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다

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좋

지 않다. 따라서 사역으로 인해 자

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사역하는 자

세와 삶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의 언행일치의 자세와 성실성

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에 결정적

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TCK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잦은 

이동과 여러 나라에서 초문화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므로 대

단히 융통성이 많고 적응력도 강한 

아이가 된다. 또한 세상일에 관하여 

폭넓은 식견과 안목, 성숙한 가치관

과 세계관을 갖게 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고

통스런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므로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남다른 면이 있게 된다. 따

라서 이들은 모국의 문화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들에 비해 동정심이 많

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폭넓은 사고와 통

찰력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

도로 인해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건

방지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리

고 이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

어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애국심보

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때로는 모국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처럼 보여 비애국적이라는 말을 듣

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성장과정에서 잦은 

이동을 겪으며 살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습관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

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을 겪

게 되므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체험으로 인해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이별을 전

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친

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국외자 또는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

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개인적 삶(친구 

관계, 좋아하는 사물, 정든 곳 등)을 

존중해주고 이별들에서 오는 상처

가 잘 치유되도록 하기 위해 격한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도록 도와주

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3면으로 계속>

큰 융통성, 적응력, 식견, 안목, 가치관, 세계관 지녀

건방짐, 비애국적으로 보일 수도...장점살려 지도해야 

GMF, 부모 문화 아닌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소개

MK에서 TCK로...폭넓은 경험을 살려라

성장기의 상당 기간을 부모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

화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제3의 문화에 속한 아이

들’이라는 의미로 TCK(The Third Culture Kids)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가 지구촌화,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사 주재원, 외교관의 자녀들이 그 예로 이들은 해

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부모,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선교사 자녀들 역시 이러한 범

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리니티신학교

의 교육학 교수인 테드 워드(Ted Ward)는 이런 아이

들이 21세기 시민의 원형(prototype)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곧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

의 모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고, 이런 점에서 선교사 자녀들은 자신의 모국

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앞서 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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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의 배경과 근원은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오순절 날 오

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서 친히 거룩함을 이뤄가고 계시다

는 사실이다. 이 거룩함을 향한 여

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그 사랑에 대

한 반응(순종)을 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단

순한 원칙을 말하라 하면 모두가 신

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

지를 꼽으며 답할 것이다. 성경읽

기, 기도, 예배, 그리고 성도와의 교

제, 이 네 가지는 크리스천이 성장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의 습

관이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연장

선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규칙

을 되새기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1.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큰 사건과 사고

를 통해 낙심하고 낙망할 때가 있

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야 한다. 삶 속의 시험들로 인해 우

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

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2. 어리석은 행동을 피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도덕과 거룩

함에 대한 오만한 무관심은 어리석

은 행동이며 또 후에는 피할 수 없

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

고해주고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라면 이런 경고를 곧이듣고 어리석

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영적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

혼을 위한 진정한 양식이 없다. 영

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확

신해야 하며 또 이를 꾸준히 묵상해

야 한다. 성경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한창 성장을 거듭해야 할 나이의 어

린아이가 성장에 꼭 필요한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4.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본래 사랑하고 도우

며 살도록 창조됐고 또 이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

님의 공동체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에게 버

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교제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

시키게 된다면 이유가 어떠하든지 

영적 성장은 불가능 하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선교 팀 모델은 빈곤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실행해도 사

도 바울처럼 두 개의 직업, 즉 목회와 천막 만들기처럼, 일주일에 

15-20시간 정도 세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역하기 때문

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회자에

게 사례를 주지 못해 교회 개척이 중단되는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

는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선교 팀 모델을 서로가 일

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실하게 세워나간다.

2) 신학교를 졸업한 예비 목회자들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현실 상황에 부합된다. 

사역지를 찾는 예비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들을 알선해주고 컨설

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서 담임목회자나 

부목사를 찾는 광고가 공개되면 평균 50명에서 많게는 70명 이상

의 후보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나 시골 지역으로 가까

스로 부임하게 될 경우 일주일 40시간 사역에 매달린다고 해도 어

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없어 목회자 신분으로 세속적인 

직장에서 20시간 정도 일해야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기에, 영혼

을 살리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교 모델로 전

향해야만, 어느 정도 팀웍을 이뤄 공동 책임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나눠 은혜가 충만한 리더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

역이 더 효과적이다.

3) 대형교회나 교회 개척을 원하는 기관들에서는 교회 개척 지

원자들에게 상세한 교회 개척 방법과 청사진을 요구해 이들의 적

성과 준비를 결정한다. 그러나 선교 팀 접근 방법은 담임 목회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원맨쇼”가 아니라, 팀 멤버들 모두가 사역

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방법들의 약간과 노동을 할 수만 있으

면 된다. 따라서 교회 개척 지원자들의 영역을 확대시켜 줄 수 있

는 해방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4)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기존 교회 교인들을 수평 이동시키거

나 지리적 거리를 통해 교인들을 모으지만 선교 팀 모델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

회 개척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개척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척자의 소명과 비전’이고 그 다음에는 ‘개척멤버

의 확보’, ‘개척지역에 대한 치밀한 연구’, ‘재정확보’ 등이다. 그러

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 선교와 개척의 중심은 그가 전하고자 하

는 복음(고전 15:1-4, 롬 1:1-4)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고전 

4:8-17)이었다. 

복음 중심의 사도 바울의 사역 방법은 그의 선교 여정을 결정

지었다. 따라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그의 기술을 실제적이거나 재

정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오직 목회적인 이유들 때문

에 선택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의 방식을 모든 크리스천

들에게 따르고 희생하라고 요구했다(행 20:33-35, 살전 2:9-12). 

결국 피치 교수는 구도자에게 집중해 마케팅으로 다가서고 이들

을 위해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예배 그리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

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개척해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아성에 가

려, 한동안 잊혀졌던 사도 바울의 선교 팀 모델의 가치를 재발견

하고 잘 적용해 오늘부터라도 교회 개척에 실제로 사용하라고 말

해주고 있다. 

<2면에서 계속>

이러한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는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고 작별이

라는 감정의 격량을 보다 쉽게 가라

앉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선교사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교지에 있는 동안만을 생

각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생애 전체

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의 준비기간

과 선교지에서 지내는 기간, 모국으

로 돌아오는 때, 모국에서 교육을 받

고 정착하는 시기 등에 있어서 단계

별 오리엔테이션과 지원 계획을 세

워야 한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과 모국에서 

자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나타

나는 차이점을 곧바로 그들의 약점

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자신의 잠재

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선

교사 자녀들이 비교적 적응하기 어

려운 분야와 적응하기 쉬운 분야들

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

-한 사회에서 그 문화의 사소한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언론인 등과 

같은 분야

-교사: 그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

의 경험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

려움이 있다.

-상담자, 심리학자: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

▲적응하기 쉬운 분야

-고등교육 분야: 폭넓은 안목이 

있고 창의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회사: 그러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이 분야에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네트웍이 필요하다.

구호 사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으므로

-외교, 군사, 수송, 무역, 국제학

생 상담

결국 한국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

어서는 부모들과 선교단체, 파송교

회 등이 자녀들의 고등교육, 군복무

(남자 아이들의 경우), 결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comprehen-

sive)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서 국제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병역 문제나 대학 교육 문제, 국제결

혼의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서

구 선교사들에 비해 한국 선교사들

이 가진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다는 

점을 한인교회들은 이해해야 한다.

신앙생활의 4가지 기본: 성경읽기,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

삶 속에 시험 원망 말고 말씀에 대한 확신, 행동으로 옮겨야

제임스 패커(J.I. Packer) 교수는 “거룩함은 ‘영성’과 ‘도

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일

찍이 경고했다. 현대 교회들은 대체로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고 질타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당신의 

영성은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거룩한 삶과 

별개로 거룩한 영성만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따라서 거룩함의 영역 안에서 영적 성장을 거듭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패커 교수는 영적 성장이 교

리(Dogma), 경험(Experience), 그리고 실천(Practice)이

라는 세 가지 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비정상적 성장이며 결코 건강

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우선 마음에 품는 것이고 또 소망하게 된 온전

한 거룩함을 조금씩 이뤄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리더십저널, 제임스 패커의 거룩이 동반된 영적성장의 4가지 원리 소개

교리-경험-실천의 균형 이뤄야 바울의‘선교 팀 모델’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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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중요성은 옛날이나 현재

나 어떤 위인이 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짤스부르그에 가보면 아

주 작은 곳이지만 그 곳에서 천재 

음악가 모짜르트(1756-1791)가 출

생했다는 것 때문에 몰려오는 수많

은 관광객들로 인한 부가가치는 상

상하기 힘들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

들을 배출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어거스틴(Agustine354-

430)이지 싶다. 그는 요즈음 난민으

로 구라파를 힘들게 하는 튜니지(북 

아프리카)의 타가스테(Thagaste)

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난 베르베르 

족으로, 로마를 위협했던 한니발의 

후예이다.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의

회 의원이었다. 그는 371년에 칼타

고로 유학을 갔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거기서 당시 

유행이었던 웅변과 수사학을 배웠

고 그는 수사학과 언변에 능통하게 

되었다. 또한 키케로의 철학 권장을 

위한 책 호르텐시우스(Hortensius)

을 탐독하고 철학을 사랑하였고, 수

사학에 두각을 보여 그 방면에 성공

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성공은 그를 

방탕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다. 그는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

게 되었고 쾌락을 탐닉하는 젊은이

가 되었다. 그리고 한 여성과 동거

하여 18세에 아들을 출생하기도 했

다. 그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

니카의 기도는 점점 뜨거워지게 되

었고....

그는 당시에 유행한 페르시아에

서 전파된 마니교를 신봉하게 되었

다. 그는 마니교에 대한 잘못된 진

리를 검증한 후 29세가 되어서야 떠

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영적 공

허함 중에 로마의 수사학 교사로 취

직이 되어 그곳으로 갔다. 그는 꿈

에 그리던 로마에서 학문과 문화의 

높은 수준에 감명을 받으면서도 지

식인들이 검투사 시합 같은 퇴폐적

인 쾌락 문화에 탐닉하는 것을 보고 

지성인도 부패한 본성의 요구를 거

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런 중에 어거스틴은 밀란의 수사

학 교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또한 

거기에는 수사학의 대가이자 웅변

가요, 진리를 파수하는 영적 리더였

던 주교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가 있었기에 만나고 싶은 

열정이 컸다. 어거스틴이 영적으로 

공허함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알리

피우스와 몇 몇 사람들이 모니카를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

였다. 칼타고 출신들이 모이는 영적 

모임이었다.

그런 중에도 어거스틴은 내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

며 철학과 교육의 한계를 깨닫고 바

울 서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서 5장과 7장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쾌락을 포기할 수

는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하는 

일에 사표를 내고 친구와 사촌들과 

함께 가시키아쿰(Cassiciacum)으

로 갔다. 고통스러운 심신을 좀 쉬

어 보려는 심정으로. 답답하여 정원

으로 나온 그에게 담 너머로부터 아

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들려왔다. 이 

단순한 노랫말이 어거스틴의 마음

을 강타했다. 그는 성경을 폈다. 그

의 눈이 머문 곳은 롬13;12-13절의 

말씀이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날이야

말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 

한 386년 8월 늦은 여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울 사상을 잘 

이해했고, 바울의 은혜에 대한 해박

한 지식으로 1600년이 지난 지금까

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바울처럼 하나

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돌아

온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바울

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루터나 칼뱅 같은 개혁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고 이 시대 모든 그리

스도인들이 그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것

은 실로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된

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 받은 사

람을 찾으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변

화 받았는가? 

목 양 칼 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어거스틴을 추억하며

요한일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

리들에게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입니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리

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경고입니

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영분별

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테스

트라고 볼 수 있지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

뜨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만하

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

는지 하나씩 점검하며 신앙생활하

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것은 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첫째는 다니는 교회와 목회자 

혹은 지도자의 영적 자질을 점검하

셔야합니다. 둘째는 나의 신앙태도

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향한 나

의 믿음입니다. 

1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

다. 진리를 알기위해서 신앙생활

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 믿지 말라

(don’t believe everything), 분별

하라(weigh and examine) 우리가 

같은 신앙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

가다가 간혹 다른 교회를 선택하거

나 다른 목회자를 선택해야 할 때

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

른 교회에서 주최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교회의 가르침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거짓 목회자도 

있고 또 그런 신앙방향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기에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

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무엇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까요?

1.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지 보

십시오 

베드로후서 2:1을 보십시오. 사

실 기독교신앙을 부인하는 종교들

은 오히려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끌어 들여진 사람들이 모

인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

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

다. 하지만 끝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론, 유일한 

구원주, 유일한 중보자, 피의 대속, 

처녀 탄생, 모든 기적, 몸의 부활과 

승천, 심판과 재림, 천국과 지옥 등

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떠난 

단체입니다. 이단이 아니면서도 가

르칠 것을 빼고 가르치는 그룹들

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지

요.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

야 합니다. 

2. 성경을 가르치는지 점검하십

시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입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획이 하

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장을 건너 

띄며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

다. 여기에 개인 생각이 들어갑니

다.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면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

는 것입니다(딤후3:15-17절). 성

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

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지를 점검하십시오.

3. 계시와 영감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일2:19. 계시와 영감이 이단이 

아닙니다. 받은 계시를 가지고 누

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한

다면 왜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받은 계시만이 정통이며 그

것을 빙자하여 물질을 요구하거나 

집단생활을 요구하는 강제적인 행

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두려움

을 만들어냅니다. 공포를 만들어냅

니다. 강요(Extortion)입니다 두려

움을 갖게 하여 신앙생활을 하게한

다면 그것은 협박이 아닐까요?  

1978년 11월입니다. 캘리포니아

의 하원의원인 Leo Ryan이 캘리포

니아 based의 집단 그룹 Peoples 

Temple을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서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함께 도착한 Leo Ryan그룹은 비행

기가 도착하는 순간 무장한 사람들

로 인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캠프를 찾은 군인들은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려있고 때로는 총에 맞은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이나이

를 탄 쿨에이드(cool aid)를 마시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900명이 넘었습

니다. 아기들에게 먼저 쿨에이드

를 먹여 죽게 한 후 어른들이 마시

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

람들은 죽기 전까지 존스(Jones)가 

이단의 지도자라 생각했을까요? 

처음 줄을 서서 쿨에이드를 마실 

때까지는 조용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마시지를 않으려니까 존

스는 총으로 협박을 하였고 마침내 

자기의 아들도 그리고 자기는 총을 

쏘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가시거나 

다른 교회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계시 받았다고 하며 

계시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 받고 싶으시

면 직접 받으십시오. 말씀을 공부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응답

하실 것입니다.  

결론

테네시에 사는 한 젊은 엔지니어

에 직장에서 오퍼(offer)가 왔습니

다. 아일랜드의 지사에서 2년을 근

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

자친구와 상의한 끝에 2년이 끝나

는 대로 돌아와서 집을 사고 결혼

을 하기로 하고 아일랜드로 떠났습

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이메

일을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

구가 아일랜드의 금발의 여인들에

게 빠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매

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 때마

다 남자친구는 말합니다. 그래 금

발의 여인들이 예뻐서 유혹은 있

긴 하지만 절대로 믿지 않으니까

(unfaithful) 걱정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소포가 날아왔습니다. 편지와 하모

니카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자들

이 생각나서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이 하모니카를 연습해서 유혹을 잊

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저녁 열

심히 연습해서 배우겠노라고 답장

을 쓴 이 청년이 2년 계약이 끝났

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여자친구는 

하모니카의 연주를 들려줄 것을 요

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모니카 연

주를 잘한다면 그만큼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을 것이라

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속에도 늘 점검

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중

의 하나로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

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교회에 나가

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면 이것은 더 할 수 없는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점검하셔야합니다. 나

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

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

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푸/ 른/ 초/ 장 

김제이 목사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담임) 

“참다운 교회, 참다운 신앙”
요한일서 4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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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한국 초창기의 첫 신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요? -LA의 박춘권

A: 총신교수인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 란 책을 보면 한

국 초기 선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 신

자들에게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려 1866년 8월1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는 한국말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했습니다. 그래서 대

동강에 입국하려고 하자 그 당시 쇄국정책을 펴던 한국은 이 제너럴 셔먼

호를 불태우기 위해 불타는 나룻배를 보내 셔먼호에 옮겨 불붙게 합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뭍으로 나오자 육지의 군관들

이 칼로 한 사람 한 사람 처단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지고 뭍

으로 나온 젊은이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군관의 

리더 격인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는 죽여도 좋으니 “이 성경을 

꼭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팽개쳐 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꽃다운 26살의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순교는 교회

의 씨앗이 된다고 그날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은 집으로 가서 잠을 자려하

는데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 래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내게 건네주려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

아왔습니다. 박춘권은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고 결국은 예수를 믿어 훗

날 영주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춘권에 앞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3권을 건네받은 12세의 

최치량은 성경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그것을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이 질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

을 알고는 성경을 버리긴 아깝고 해서 자기 집의 방의 도배로 사용했습니

다. 바닥과 벽과 천장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상상해보셨습니까? 보기 

싫어도 보이는 것이 성경구절이었습니다. 하루는 박영식의 눈에 강하게 들

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5: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처음에

는 무의미하게 읽다가 자꾸자꾸 읽으면서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 삶의 회의를 느끼며 근심에 쌓

여 집에 돌아와 누워 있다가 천장을 보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요14: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

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

리라.”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춘

권과 한국인들이 토마스 선교사 일행을 죽인 사건이 눈에 떠올라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4:17절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식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

었고 나중에 성경을 도배한 이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 즉 널다리골교회

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널다리골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교회의 전

신이었고 장대현교회에서 평양의 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성경이 시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

면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

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

티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영국

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

너와 처음 정착한 곳이 미국 동부 매

사추세츠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여 맨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 위에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리고 1903년에는 미국 서부 하와이

에 우리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

서 일할 노동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리교 선교사의 도

움으로 처음 이민자의 수가 어린이

들을 포함하여 102명이었으며 한국

을 떠날 때 그들은 고별예배를 드렸

으며 한국을 떠나 미 서부 하와이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고된 노

동 속에서도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

복하고 이민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620년 

메이훌라워 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수가 102명이었

다는 것과 이들이 플리머스에 도착

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

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 한인

들의 이민의 역사와 너무 같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

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전 세계를 이

끌어왔으며 특별히 세계 선교에 가

장 귀하게 쓰임 받아왔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오늘에 와서 신앙적으로 쇠락해져가

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를 위해 우

리 한인 이민자들을 준비해 두신 것

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미국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고 세계 선교

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

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세대가 세운 교회와 선교를 이

어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

야 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살려

라”, “교육전문가에게 맡겨라”, “교육

환경을 설정하라”, “다음세대는 문화

선교의 대상”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

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

하며 다음세대들의 교회정착을 위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육과 

문화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

정한 예배체험이 있어야 하며 단계

적 과제로서 지속적인 신앙훈련을 

위해 스쿨링(Schooling)이 필요합니

다. 그러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교육에 대하여 특히 교회교육, 주일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

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교육처럼 방대하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즉 자녀들

의 연령에 따라 그들의 세계관이 다

르고 관심과 필요가 다르고 학습목

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이 살고 있는 환경과 문화적 영향력

에 따라 처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전문

적인 지식이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교육에 있어서는 방법론 

보다는 열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러나 열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

았으며 지금까지 실패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것

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

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입

니다. 출세하고 부를 이루어 세상적

으로 성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사사기 2장7절로10절까지의 말씀

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

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

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

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

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

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개척자들로서 가

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땅을 개간

하고 농사도 지어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음세대

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

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다 제 길

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

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도 여호수

아 세대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

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며 살

아왔습니까? 이제 살만한데 그 사

이에 아이들은 다 장성하였고 그들

은 다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

서도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눈물

로 기도하며 교회건축과 선교를 위

해 참으로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헌신

과 눈물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

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

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

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돈 벌어 그들 뒤

를 밀어주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

아다녔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었고 

음악 레슨도 미술도 운동 레슨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

리고 교회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

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와 부모

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할 바

를 다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

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만 나가면 좋은 설교 말씀을 듣

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으로 알아왔

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최첨단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전인격적으

로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에는 교육

에 대한 준비와 설정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있다

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론이

나 교육철학이나 교육이념 등을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교역자

와 교사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것

입니다. 다 장성한 어른들은 30대나 

40대나 60대나 70대나 상관없이 특

별한 설정이 없이 이끌고 갈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나이에 따

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르며 그들의 관심사와 세계관이 다

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와 신체발

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설정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전혀 교육적, 정신적,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교육의 주체가 학습자가 

되어야하는데 어른들처럼 전도사님

이나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때는 대화의 단절만이 아니라 듣

는 것을 거부하고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잡담을 즐기

고 어서 시간만 지나면 빨리 벗어나

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의 연속이 그들로 한인교회를 싫어

하고 부모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세대와 다음세대에게 주어

진 상황은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

요합니다.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문화의 설정과 교육

환경 그리고 학년별 교육과정 수립

과 교육방법(Teaching Method) 개

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교육자

료 활용과 학습전개기술 등을 발전

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차세대

연구소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심리와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문화설정과 교육환경 필요 

전문교사훈련, 학년별 교육과정수립, 교육방법 개발 시급

다음 세대를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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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부르사스(Burushas)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불리는 군주에 의해 통치됐다. 1892년부

터 1949년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했

으나, 1949년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분쟁

을 종식하기 위한 UN의 휴전협정 때 파

키스탄이 훈자지역의 통치권을 획득했

다. 1974년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완전

히 장악하기 전까지 미르가 지역문제들

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

적인 억압과 통치권을 위한 투쟁은 오

랜 세월동안 부루쇼인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했다. 

삶의 모습 

부루쇼인들은 자긍심이 강한 종족이

지만 매우 따뜻하고 우호적이다. 대부분

은 농사꾼이고 일부는 관광업이나 상업

에도 종사하며 군인이거나 공무원도 있

다. 가족결연을 상당히 중시한다. 남편

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된다. 부루쇼인

들은 대개 다른 종족들과는-심지어 훈

자족(the hUNza)과 나가르 부루쇼인(the 

Nagar BUrUsho)과도-통혼하지 않는다. 

집은 주로 콘크리트나 돌로 지으며 

겨울에는 별로 따뜻하지 않다. 나무가 

부족해서 등유가 난방용으로 사용된

다. 과일이나 곡류, 야채 등 저단백질 음

식을 먹는다. 복숭아와 살구, 견과류 등

이 인기 있다. 이들은 우유와 양모를 얻

기 위해 양과 염소, 소를 기른다. 중요 산

업으로는 모직의류와 건조된 살구 등이 

있다. 부루샤스키(BUrUshaski)라는 언어

를 사용한다. 이것이 이들의 첫째 언어

이지만 문자는 없다. 훈자, 나가르, 야신

의 세 계곡에서 각각의 방언을 사용하

며 훈자 방언과 나가르 방언은 매우 비

슷하다.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두어는 

부루쇼인들에게 둘째 언어이다. 

신앙 

부루쇼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령숭배

자들이었지만 근래의 주된 종교는 이

슬람이다. 사는 계곡에 따라 이들이 따

르는 이슬람의 파벌이 다르다. 대부분은 

이스마엘파(ismailis)이고 시아파(shia)나 

수니파(sUNNi)도 있다. 아가 칸(aga khaN)

은 이스마엘파 무슬림의 영적인 지도자

이며 성령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믿

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를 이 세계

에서 인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대리하는 자라고 여긴다. 그만이 

하나님과 꾸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

다고 믿는다. 

이스마엘파 신도들은 예수를 하나님

의 아들이라 믿지 않으며 단순히 위대

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을 

영적인 친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독

교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 이들은 하나

님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며 성경읽기

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아파들

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다. 부루

쇼인 중의 기독교인은 0.03%도 안되며 

지역에 교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량한 수질과 영양으로 보건문제

가 많다. 안과 및 치과질환도 일반적이

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

고 자질 있는 교사가 요청된다. 또 부루

샤스키어는 문자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는 문자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있

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부 루 쇼 인

(BUrUsho)이라

고도 불리는 

부 루 샤 스 인

(BUrUshas)들은 

파키스탄 북

쪽 바위투성이

의 산악지역인 

훈자(hUNza), 

나가르(Nagar), 

야신 계곡(YasiN ValleYs)에 산다. 이 계곡

은 북쪽으로는 중국, 북서쪽으로는 아프

가니스탄, 동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접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루쇼인들은 훈자

계곡에 산다. 

부루쇼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세 명

이 기원전 300년경에 훈자계곡에 와서 정

착했다고도 하고 인도 북서쪽으로부터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인도-아리안계 침

략자들로부터 유래됐다고 한다. 

훈자지역은 수백 년 동안 미르(mir)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성애 의무교육에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

사 제리 브라운(민주

당)이 15일 캘리포니

아 주의 모든 공립학

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

더의 역사에 관해 의

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

안은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을 명시했다.

브라운은 “이 법안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이로써 모든 배경과 모

든 분야 사람들의 공적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될 것

이다. 이것이 우리 주를 위한 진일보”라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의 이번 서명은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도 인종적 소수자와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

여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기존에도 이미 공립학교가 네이티브 어메리

칸, 아프리칸 어메리칸, 멕시칸 어메리칸, 아시안 어

메리칸과 다른 소수 그룹들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브라운 주지

사가 동성애 운동가들에게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교

실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

직도 부모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다면, 

이제 못 가게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성

애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재나 교실에서의 

언급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인 사회과학 교

과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배울 것인지 여부

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될 소지가 크

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는 주 의회에서는 49대 

25로 통과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법안이 5년 전에

도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아놀드 슈왈츠제네

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통과가 무

산된 바 있다.

예루살렘 오펠 
성벽, 일반인들
에 공개

오펠 성벽(또는 ‘

오벨’, Ophel City 

Wall)이 대중들에게 

공개됐고 아울러 예루

살렘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초기 문서가 데

이비드슨 센터에 전시됐다. 오펠 성벽은 예루살렘 

국립공원을 둘러싼 성벽의 일부로, 제1차 성전시대

(기원전 10-6세기) 성벽 요새의 경로를 따라 발견

된 건물들이 있다.

오펠 성벽의 보수공사와 발굴 작업이 완료됨과 동

시에 방문객들은 오랜 기간을 거친 예루살렘의 역

사를 말해주는 성벽과 돌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전에는 대중들에게 닫혀있었던 건축 유적을 이제

는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영상 장치나 설명과 삽

화를 통한 여러 방법으로 지역의 역사에 대해 배우

고 그 장엄함을 느껴볼 수 있다.

고고학 박사 에일랏 마자르(Dr. Eilat Mazar)는 

2010년 초에 예루살렘의 오펠 요새 발굴을 완료했

다. 이후 바로 복원 공사에 착수했고 이로써 대중들

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복원 공사는 이스라엘 문

화재청(IAA)에서 주관해 약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최근 공개된 이곳의 건축물에는 문지기 방, 왕실 

건축물, 망대의 일부, 자체 도시 성벽으로 보이는 인

상적인 건물들이 있다. 마자르 박사는 “…자기의 왕

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왕상 3:1)의 구절에 비추

어 볼 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요새 중 하

나가 이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제1차 성전의 요새와 

함께 비잔틴 시대 성벽의 일부, 두 개의 망대도 발

견됐다. 이 성벽은 15세기 비잔틴 황후 에우도치아

(Eudocia)의 계획 하에 지어졌다. 또 이 요새와 더

불어 제 2차 성전시대(1세기) 복층의 높이가 보존된 

방 두 개가 발굴됐다.

이 발굴에서 주목할 점은 문지기 방의 완벽한 발

굴이다. 이 인상적인 건물은 석회석 조각들로 포장

된 넓은 복도의 양 옆에 똑 같은 크기의 방이 4개가 

배치되어 있다. 문지기 방의 배치는 제1차 성전 시

대의 건물 특징을 보여주고, 므깃도, 브엘쉐바, 아슈

돗에서 발굴된 동시대에 존재했던 문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발굴 담당자 에일랏 마자르는 “그 때에 느디

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느3:26)

의 구절에 언급된 수문이 이곳일 것이라 주장한다. 

대화재로 인해 파괴된 이 큰 건물의 1층에서는 문의 

동쪽을 볼 수 있다. 마자르는 이 건물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기름

이나 와인을 담는 데 사용됐을 12개의 큰 점토 항아

리(pithoi)도 건물의 같은 층에서 발견됐다. 점토 항

아리 중 하나의 위쪽 부분에 히브리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빵굽는 업무의 감독관이었을 왕국의 관

료 중 한 명이 점토 항아리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발굴과정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된 기록문서도 발견됐다. 도시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

요한 이 유일무이한 발굴물은 데이비슨 센터에서 대

중들에게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이 발굴물은 그 당시

의 공용어(lingua franca)인 아카드어 설형문자로 새

겨진 아주 작은 점토판 조각으로, 매우 정교하게 쓰

여진 단어들 중 너는… 였다(you were), 후에(later), 

하기 위해(to do), 그들(they)이란 단어를 식별할 수 

있다. 이 점토판과 문자는 고대에 국가 간의 서신을 

위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점

토판이다.

점토판의 문자와 재료에 관한 분석은 그것이 예루

살렘 지역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토판

은 예루살렘 왕이었던 압디헤바(Abdi-Heba)가 이

집트 왕에게 보낸 서신의 복사본으로 보여진다. 그 

당시 예루살렘인 살렘 도시의 자료보관소에 이러한 

서신들을 보관하는 것이 관례적이었다. 이 점토판 조

각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관할 도시국가인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위상에 대한 신뢰할만

한 증거 자료다.

나이 들어가는 영국교회, 20년 뒤면 ‘자연사’ 우려

교인 수는 늘지 않는

데 원래 있던 교인들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간

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

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

을 것인가? 영국 교회가 

오늘날 안고 있는 고민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

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의 걱정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성공회가 최근 소속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도했

다. 지난 40년간 교회에 나오는 성인 교인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미성인 교인 수는 5분의4로 감소

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영국 교회에 현 세대의 교인들

이 모두 사망한 20-30년 뒤에는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매우 

느리고도 쉽사리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온 탓에 

큰 위기로 인식되지 못했던 교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영국 교회가 보다 심각히 바라보게 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 지도자인 안드레아스 위트엠 스미스

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회사가 사실은 몰락으

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볼 때가 있다. 지금 교회가 그

렇게 보인다”며 “인구의 ‘시한폭탄’이 교회에 분명한 

위기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해야 한다”고 밝

혔다. 또 다른 지도자인 패트릭 리치몬드는 “고령화

는 교단에 불어닥친 최악의 폭풍”이라며 “20년 후 교

회가 더 이상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그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아의 방주’ 성경 속 실물 크기로 재현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

주(사진)’가 네덜란드

에서 실물 크기로 재

현됐다고 AF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네덜

란드 사업가 요한 하위

버르스(52)는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의 한 부두에서 

방주 막바지 제작에 한창이다. 그가 3년 동안 50명의 

팀원과 함께 만든 방주는 연말에 완성될 계획이다. 

방주는 한 개인의 신앙이 만든 걸작이다. 우선 크

기가 노아의 방주와 같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방주의 

크기는 길이 300큐빗에 높이 30큐빗, 넓이 50큐빗이

다. 1큐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약 45

㎝)다. 하위버르스는 이를 환산해 길이 약 150m, 4층 

높이에 너비 25m, 무게 3000t 규모의 거대 방주를 

만들었다. 목재는 스웨덴산 소나무를 썼다. 성경에서 

송진이 있는 나무를 쓰라고 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

다. 갑판 위에는 노아의 침실을 비롯해 극장과 레스

토랑, 1500명이 앉을 수 있는 회의실도 갖춰져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1600여종의 동물들도 전시됐다. 

그가 처음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1992년이

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가 북해 홍수로 잠기는 악

몽을 많이 꿨다”고 회상했다. 하위버르스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2012년 런던올

림픽 때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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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이런 

주제로 특별히 이번 세미나가 진

행된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주제이

다. 오늘의 교회가 다음세대를 철

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다음세

대의 맥이 끊어진 상태에 처해 있

다. 이것은 필경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무

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는 “신

앙영웅 키우기”에 관해 강의를 준

비하였다.

먼저 우리가 세미나로 모인 라스

베가스에 대해 잠간 언급하고자한

다. 1978년도에 이곳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빌리 그래함 크루

세이드(Billy Graham Crusade)가 

개최되었다. 그 때 “왜 하필이면 장

소가 라스베가스냐?”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회 첫날, 첫 시간에 빌리 그래

함 목사는 단상에 서서 “나는 라

스베가스를 정죄하기 위해 온 것

이 아니다. 오직 이곳에 예수 그

리스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핵심 목적을 강조했다. 그 한

마디에 수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

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나

도 힘차게 박수를 쳤다. 2년 뒤인 

1980년에 빌리 그래함 크루세이드

가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를 위해 장영

춘 목사님이 장소를 라스베가스로 

정하고 오래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드디어 사우스포인트 호텔에

서 모였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담

겨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이곳은 물질문명의 극치를 이루

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도박과 환락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도시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라고 말하는 여기에도 일찍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전히 생명의 말

씀을 전파하는 영적지도자들이 있

다. 아울러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

다. 이곳에서 땀 흘려 복음을 전하

며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금 우리는 이 세속도시에 와

서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쾌락

을 맛보기 위해 모여든 각양각색

의 인종들을 대한다. 도박에 정신

을 잃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의 심리적 욕구를 피부

로 느낀다. 아울러 이처럼 세속에 

깊숙이 오염된 현대인들을 그리고 

이러한 물질문명과 탕자문화에 송

두리째 저져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

보고 있다. 이렇게 점점 더 부패해

가는 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줄 것인

지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

고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

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세속도시인 

라스베가스의 실상을 주의 깊게 살

펴보며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만 한다. 빌리 그래함 목사의 말처

럼 이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욕이

나 파리나 쌍빠울로나 동경이나 서

울이라 하여 이곳 라스베가스와 특

별히 다를 바 없는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우쳐야

만 한다.

만일 우리의 관심과 시각이 라스

베가스 특유의 휘황찬란한 불빛에 

매료되거나 쾌락을 부추기는 속물

근성에 고무되어 단지 관광차원에

서 현실에만 정신이 쏠리고 만다

면 매우 불행하다. 우리는 저 옛날 

롯이 극도로 타락하고 음란한 소

돔과 고모라(유7)에 살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

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

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벧

후 2:8)는 롯의 심정을 품고  오늘

의 현실 앞에서 가슴이 울렁거려야 

한다. 아울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마

음과 눈동자로 라스베가스의 실상

을 바라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를 

근거로 대안을 마련하고 각오를 단

단히 다져야만 한다. 이곳에서 세

미나로 모인 의미와 교훈이 여기

에 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

자. 

하나님은 일찍이 가정에서 자녀

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고 쉐마 교육을 특별히 명하셨다(

신6:6-9).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

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

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분

부하셨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그

런데 개혁교회는 오래도록 예수님

의 명령을 소홀히 하였다. 종교 개

혁자들이 이 점을 소극적으로 해석

한 탓이기도 하다. 

1972년에 이르러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가 비로소 새롭게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임을 강조하면서 세계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 본문은 현

재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

서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철저히 

감당해야할 중대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목회(선교)현장에 문

제가 많다.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

로 삼으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원칙만 강조한 나머지 정작 “지키

도록 가르치라”(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는 대목의 실천

면은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

기 때문이다. 즉, 말씀을 가르치기

는 하는데 잘 지키도록 구체적으

로 실천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미

흡하다.

한국교회도 오래 동안 현실적인 

복(물질, 건강, 출세, 형통 등)을 너

무 강조하다보니 말씀대로 사는 실

천훈련은 체계적으로 시키지 못하

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

치되지 않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성도 살아나

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점을 몹시 안타깝게 여

기며 기독교생활개혁에 초점을 맞

춰 실천훈련을 위해 여러 교재를 

개발해왔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영웅 키우

기”란 제목으로 그 방안에 관하여 

연구해온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로 믿는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많

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사명-다음세대를 위한 하나

님의 명령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

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

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

대로 행하게 하려함인즉 너희는 지

켜 행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

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신 

4:5-9).

이 명령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에 따른 질문에 답

을 찾자.

1)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

았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

로 값진 신앙을 전수받았는가? 2)

우리도 다음세대들에게 반드시 바

른 신앙을 물려줘야만 한다. 그러

면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 위탁-다음세대를 향해 특별

히 분부한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

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

되…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타

국인을 모으고…듣고 배우고…말

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

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

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

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 31:7-13).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감

당해야할 두 가지 임무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1)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

이와 타국인들을 모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 2)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

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도를 배우게 

하라.               <다음호에 계속>

신앙영웅 키우기(1)

황 의 영 목사
SBM대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다음세대들에게 반드시 바른 신앙 물려줘야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며 전도의 삶 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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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독자들은 각자 ‘잘 산

다는 것’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

태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도 있고, 다른 한 독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혹은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독자는 ‘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까’, 혹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일까’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사실(질문)에 대해 즉각 여러 가지 다

른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

음속에 나도 모르

게 잠재해 있는 관

심이나 진리에 대

한 생각이 각각 다

르기 때문이다. 자

기가 무엇을 생각

하고 있는지도 모

르는 상태의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의 세

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 체계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세계

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잘 살

려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세

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은 성경적인 창조론이다. 창조는 우리가 인

식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

초이기 때문에 창조론은 모든 세계관의 기

초가 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가 잘못 되어 

있으면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물질

세상 즉 과학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고, 삶의 열

매들인 사회와 문화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잘 살

려면 각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창조

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창조론과 성경적이지 않은 창

조론들을 구별하고 확인해 보는 일은 개인을 위

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특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성경적 창조론

성경적 창조론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는 창조론이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 기록된 사실에 학문적으로 더 깊

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이 기본적인 사

실에 어긋난다면 성경적 창조론에서 벗어난 창

조론을 갖는 것이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상 받

을 사람(6절)이 믿어야 할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자와 창조를 언급하고 있다. “믿음으

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3절). 일반인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존경을 받는 믿

음의 선배들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히

려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이 창조자

와 창조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의 의견이 전혀 들어

가지 않은 성경의 창조 기록이 사실이고, 이 기

록에 근거해서 창조와 피조세계를 이해하고 설

명하는 것이 성경적 창조론이라 할 것이다. 

 

잘못된 창조론들

잘못된 창조론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 성

경 기록을 왜곡한 창조론으로 타협된 창조론이

라고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유신론

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 날-시대 

이론, 구조가설 같은 창조 이론들이다. 이 이론

들은 사람의 의견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성

경 기록을 무시하거나 바꾸어버린다. 결국 사람

이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교

회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

시고 물질 법칙에 따라 수백억 년의 시간이 흐

르면서 진화 과정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것들

이 형성되게 했다는 비성경적 이론이다. 창조자

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수백억 년의 우주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진화가 사실

이 아닐 뿐 아니라, 역사의 길이와 창조의 순서

를 왜곡하게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

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관심한 창조자로 

왜곡 된다.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죽음과 고통

이 있었다고 가정하므로 성경의 주장인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다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정면

으로 대립되는 창조론이다.

 

점진적 창조론: 창조 6일간의 시간을 부정한 

창조론으로, 창조 주간의 하루는 지금과 같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지질시대와 같은 긴 시

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는 하셨

지만 진화의 순서로 창조하셨다는 비성경적 창

조이론이다.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 

자연과학자들의 최근 타협 이론으로 역시 앞에

서 지적한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다중격변론: 점진적 창조론의 변형으로 진화

의 시대가 운석 충돌이나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

적 사건으로 마감되고 시작되었다는 최근 이론

이다. 이런 격변을 통하여 생물이 멸종하기도 하

고 다시 창조되었다는 소설 같은 상상이다. 역시 

진화론을 수용하고 계속 반복되는 무자비한 멸

종과 죽음의 사

건들이 하나님

의 창조 방법이

었다고 주장하

는 이상한 이론

이다.

 

날-시대 이론: 성경의 하루를 진화론자

들이 주장하는 지질시대로 해석하는 것으

로 성경의 문맥에서나 문법적으로 불가능

한 이론이다.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은 수억 

년 후에 창조될 태양과 벌 나비들을 기다려

야 하고, 제 7일이 수천만 년이라면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해야 하는 등 하나님의 능력

과 신실하심과 표현을 무시하는 비과학적

이고 비논리적인 이론이다.

 

구조가설: 골치 아픈 과학적(진화) 사실

을 배제하여 성경을 옹호하고 성경이 주는 

교훈만을 찾자는 이론으로 사실을 외면한 

창조 이론이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허구를 믿

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아니다. 창조 기

록과 창세기 11장까지를 허구(시나 설화)로 취

급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모든 토대(완전한 창

조와 범죄로 인한 타락과 심판)를 허구로 만들

어 버리는 이론이다. 진화나 진화론적 연대를 과

학적 사실로 시인하지만 무시해 버린 이중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창세기 1-11장은 분명하고

도 정확한 역사다.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3. 성경적 세계관(1) : 성경적 창조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 믿음 소유 뿐

타협하지 말고 진리안에서 자유누리는 은혜 받아야

성품칼럼 (18)

에티켓 있는 성품으로 키우세요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가

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고 한 사람의 표현하는 

감정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

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자꾸 길들여지면 습

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

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할 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생각을 갖

게 하고 그 생각이 좋은 버릇으로 길들여져서 좋은 습관이 되고 좋

은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녀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

티켓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

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가르칠까요?

첫째,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녀야 할 에티켓을 

가르치세요. 재채기 할 때는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한다. 다른 사

람에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

른 사람이 듣도록 트림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

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입니다. 집안에 들어

가면 그 집안의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집에

서 놀다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운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면 자신이 사용한 방을 깨끗이 치우고 잠자리를 정리한다. 

집주인을 도와줄 것들을 살펴서 도와준다. 헤어지기 전에 초대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셋째, 웃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선다. 나이든 어른이 웃

옷을 입는 것을 도와드린다.  웃어른이 떠날 때는 문을 열어드리고 

계속 잡아드린다. 앉을 의자가 없다면 자신의 의자를 양보한다. 웃

어른이 불편해 하는 점을 배려한다. 차 문을 잡아드리고 필요하면 

차 안까지 모셔다 드린다. 친절하게 대하고 잘 보살펴 드린다. 웃어

른의 얼굴모양이나 생김새, 주름살, 잘 듣지 못하는 것, 지팡이 사

용 등 그 사람의 외모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넷째, 운동 할 때의 예절입니다. 경기를 할 때는 규칙을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장비(기구)를 독점하지 않고 함께 사

용한다. 같은 팀 선수들을 격려한다. 다른 팀에게 허풍을 치거나 잘

난 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웃지 않는다. 다른 팀

에게 야유를 보내지 않는다. 심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우리 팀이 지더라도 이긴 상대편 팀을 축하해 준다. 경기가 끝

나는 신호가 울리면 멈춘다. 같은 팀끼리는 함께 힘을 합쳐 승부

를 겨룬다.

다섯째, 전화를 사용할 때의 예절입니다. △전화 걸 때의 예절: 

상대편 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우선 인사를 하고 이름을 밝힌다. 통

화해도 되는지 정중히 묻는다. 분명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묻는다.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에 자신의 수화기를 놓는다. △

전화 받을 때의 예절: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빨리 가서 받는

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하고 묻는다. 

만약 아는 사람이면 전화 건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며 인사한다. 통

화할 사람을 찾는 동안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전화예절: 극장과 콘서트 또는 다른 공공장소

에서는 휴대폰을 꺼놓는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사용한다.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9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미주교계

에콰도르 선교지 성전건축을 위한 

이상열 장로 찬양간증 특별집회가 

해외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 주최

로 지난 17일 저녁 뉴욕효신장로교

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이상열 장로는 대중가수로 

유명했던 이상열 장로로 세상적인 

삶을 즐기며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

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증거하며 간

증 중간 중간에 찬양을 하기도 했

다. 

집회는 노기송 목사(증경회장) 사

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부회장), 환

영사 김영환 목사, 간증과 찬양 이상

열 장로, 헌금기도 지교찬 목사, 축

도 방지각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이상열 장로는 17세에 가

요계에 발을 들이면서 마약과 도박

에 빠져 살다가 도망친 뉴욕에서 아

내와의 만남과 다시 빠져 들어간 도

박,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간 샌프란

시스코에서 처음 갔던 교회, 눈물과 

콧물 바다에서 들었던 찬양과 자신

의 이야기를 말하던 설교 등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살면서 유혹도 많았지만 그 때마

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

오게 하셨고 환상과 기적을 통해 하

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돼 

버렸다며 3년 전 뉴욕집회 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셨

다고 고백했다.  

특별히 이날 이 장로의 간증에 언

급된 사설도박장 친구가 뉴욕집회

에 온 이 장로의 전도로 교회를 다

니기 시작하고 이날 간증집회에 참

석해 감동을 더했다.

<유원정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

사)는 2011년도 가을학기 입학설명

회를 14일 저녁 7시에 개최했다. 본

교 이금희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입학설명회는 임성진 부총장이 학교

소개를 쟌 박 교수가 정부학비보조

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이날 모인 참

가자들이 각 학과별로 나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성진 부총장은 “월드미션 

대학교는 ABHE(성경대학협의회), 

TRACKS(전미 기독교대학협의회), 

ATS(신학대학원협의회) 등 기독

교학교가 갖춰야 할 인가들을 취득

한 건실한 학교”라고 설명하며 “월

드미션대학교의 장점은 아주사퍼시

픽, 풀러, 탈봇 등 미국주류신학교 등

과 학점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M.Div 졸업생들은 미군목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

했다. 

임 부총장은 “우리 월드미션대학

교와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을 통해 

미주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대학(총장 류종길)이 개

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의 서울신학

대학교(총장 유석성) 카펠라 합창단

을 초청, “북한 고아원 돕기” 미주연

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와 남가주교역자회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동

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LA

에서 활동 중인 남가주장로성가단(

지휘 이정욱), 이화여고동창합창단

(지휘 서지혜),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지휘 서지혜)가 찬조 

출연한다. 

8월 7일(주) 오후 7시 윌셔연합감

리교회에서 열릴 이번 행사를 준비

하고 있는 소중한사람들 김수철 목

사(서울신학대학교74년 입학)는 “이

런 뜻 깊은 행사에 우리 후배들이 북

한고아원 돕기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그들의 좋은 재질을 통해 굶주린 북

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기쁨을 전

했다. 지난 5년간 북한 고아원을 꾸준

히 도와온 소중한사람들은 이번 연주

회에 모은 기금을 가지고 올 가을에 

북한을 방문 전달할 예정이며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북한방문 때까지 

북한고아원 돕기 기금을 모은다. 

카펠라합창단의 서부 순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2일 라스베가스

공연 △3일 나성성결교회 △4일 소

중한사람들 거리사역, 살롬장애자선

교회 △5일 유니온교회 △6일 LA미

션,  나눔선교회 △7일 둘로스선교교

회, 저녁 초청연주회. 8일에는 한국으

로 돌아간다.

카펠라합창단(Cappella Choir)은 

1985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전공학생 중 35명을 선발 창단

돼 매년 정기연주회와 전국순회 연

주, 해외순회연주 등 활발한 연주활

동을 하고 있다. 지휘자 서은주 교수

는 오르가니스트이자 지휘자로 국

내외(프랑스, 미국, 스페인, 독일, 오

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 

중의 한 사람이다. 

자세한 것은 (323)810-0691로 하

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오레곤 주 비버튼시와 한국 천안

시가 자매도시 교환 프로그램(ISL)

을 체결하고 그 첫 프로그램으로 대

학생 12명이 비버튼시에서 홈스테

이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시애틀에 도착한 천안

시의 송찬제 씨 및 여자대학생으로 

구성된 10명의 교환학생과 극동러

시아 Birobidzhan 시에서 온 2명은 

비버튼 시에서 주선한 가정에서 8월 

6일까지 홈스테이를 하며 3주 동안 

본격적인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주선한 비버튼-천

안시 자매위원회 이사인 정태훈 씨

는 “비버튼 Denny Doyle 시장과 경

찰서장이 자발적으로 교환학생들 2

명씩 맡은데 대해 감동했다”고 전했

다.  

Denny Doyle 비버튼 시장은 “교

환학생들이 체류기간 동안 시에서 

제공한 각종 프로그램과 민박 가정

을 통하여 긍정적인 미국 문화를 배

우고 또한 비버튼시와 맺은 6개 국

가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앞으로

도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키

길 바란다”고 본 프로그램 취지를 설

명했다.

4개 자매도시 시장들은 7월 말경

에 비버튼시를 방문하고 천안시 송

“미 주류신학교와 학점교류 가능”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에콰도르 선교지 성전건축 위해
해외선교회, 이상열 장로 찬양간증 특별집회

이상열 장로(가운데, 옆은 부인) 찬양간증집회를 마치고 해외선교회 회원

들과 기념촬영 했다

천안-비버튼 자매도시 교환 프로그램 
천안여대생 10명 등 12명 3주간 홈스테이

무용 천안시장과 러시아 Birobid-

zhan시 Parhomenko 시장은 8월 3

일에 방문하며 송 시장은 공식행사

가 끝난 후 교환학생들과 함께 8월 

6일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귀국하게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청소년/대학생 리더십캠프

평화나눔공동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

구인 GCS International, 평화나눔

공동체(최상진 목사),  CTS기독교

TV(감경철 회장) 워싱턴 지사가 공

동주최한  ‘2011년 유엔 넬슨 만델

라 세계의 날’ 기념 청소년/대학생 

리더십 캠프가 워싱턴DC 평화나눔

공동체 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17

일까지 열렸다. 

워싱턴DC와 뉴욕 등 동부지역 청

소년들이 주로 참석한 이번 캠프에

서 가장 인기리에 전개된 프로그램

은 그룹별로 만델라대통령의 리더

십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

다. 3개조로 나누어진 연구 그룹들

의 주제는 인종차별과 민주화운동

에 헌신을 했던 만델라의 인권운동,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만델라의 평

화운동, 만델라의 평등사상과 빈민 

구제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델라 세계의 

날 홍보 현수막을 만들어 워싱턴DC 

빈민가를 거닐며 홍보캠페인을 전

개했다. 아울러 만델라가 늘 강조해

왔던 빈민지역 사회봉사 캠페인의 

하나로 빈민가 거리 환경운동을 전

개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봉지와 

일회용장갑을 끼고 거리청소를 하

자 많은 흑인 주민들이 감사의 격려

를 보이기도 했다. 

월드미션대학교 2011년 가을학기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있다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목회서신 

1882년 날개를 이용한 선풍기가 발명된 이후 127

년 만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발명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 안에서 마치 마술을 부

리는 것처럼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2009년 타임지가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은 제품이기

도 합니다. 선풍기회사의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은 

“왜 선풍기는 꼭 날개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

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

는 사고의 틀을 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

람들이 127년 동안 간직해오던 생각의 틀을 단 4년 

만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때 자신이 쳐놓은 생각의 틀 속에 갇

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벗어

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쳐놓

은 생각의 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입니

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수동적이고 소

극적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신은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

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

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서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

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는 자신이 쳐놓은 생각의 틀을 따라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의 인생을 살

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풍기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었던 다이슨

의 이야기를 영적인 삶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고

정관념 즉 사고의 틀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고집스러운 사고의 틀이 깨질 때 영의 문

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역설

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낮아지면 높여주고 약할 

때 강함이 되며 죽음으로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진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각의 틀이 깨질 때 하나

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

해서는 소경의 눈이 열리듯 세상에서 즐기던 고정관

념의 틀이 깨져야 합니다.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 주

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생각의 틀

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라”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 “북한 고아원 돕기” 연주회
8월 1일-8일까지 미주 순회 공연

리더십 캠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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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 기간 중보기도 모임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선교부

가 주최하는 이슬람연합중보기도회가 8월 12

일(금) 저녁부터 13일(토) 라마단 기간 동안 

열린다. 지역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리더십 담

임목사님, 선교리더십들 혹은 이슬람 선교 관

심자들을 초청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

며 13일(토)은 불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컨퍼

런스를 진행한다. 또 라마단 기도책자를 원하

는 사람에게는 우송해 준다고 한다. 중보기도

회 강사로 한규삼 목사,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권형준 목사(파리연합교회 담임), 양승훈 선교사

(아프리카 차드)가 초청된다.

▲문의: (201)401-4382 

           이메일 chodae.missions@gmail.com

퀸즈한인교회 설립42주년 기념예배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설립 42주년을 맞아 24일(주) 

오후 5시 기념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파송예배를 갖는다. 파송선교

사는 장흥호 목사로 파송지는 과테말라.

▲문의: (718)672-1150

미드웨스트대학교 2011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1년 가을학기 신 편

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위과정은 ESL, 대학부(B.S, B.C.E, B.C.M), 

대학원(TESOL, M.C.C., M.C.E, M.C.M, M.A.M, M.Div), 박사과정(D. 

Min) 등이 있다. 본교는 온 캠퍼스와 유학생을 위한 I-20 비자를 발

행하며 온 라인 원격강의도 한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2011 사랑의 캠프”
뉴욕밀알선교단(이사장 김철원, 단장 김자송)이 주최하는 장애

인을 위한 “2011 사랑의 캠프”가 8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미주밀알 동부지역

(뉴욕, 뉴저지, 필라, 워싱턴DC, 애틀란타)의 성인 장애인, 장애 학

생 아동, 자원봉사자로 회비는 성인 180달러, 힉생(4-12학년) 160

달러, 4세 이하는 무료이다.

▲문의: (718)445-4442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 공연
바하칸타타 전곡 연주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

지휘: 서은주 교수)가 서울신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 전역

의 찬양투어를 펼친다. 2010년 KBS교향악단과 협연한 연주경력을 

갖추고 있는 45명의 합창단은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교회음악과 한국가곡을 수준 높은 합창의 테크닉으로 선보이

게 된다. KCBN 후원을 목적으로 뉴욕에서는 24일(주) 오후 6시 뉴

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47)804-2976, 538-1587

국제기아대책(회장 정정섭) 제 1

회 미주지역 대표자초청 모임이 지

난 14일과 15일 뉴욕에서 열렸다. 플

러싱 대동연회장과 낙원장로교회에

서 열린 이 모임을 통해 지역대표들

은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정섭 회장은 기아대책은 전세계 

NGO 중 유일하게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NGO로 이는 성경적이며 예

수님과 초대교회 사역과 동일한 개

념이라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국제기아대책이 2007

년 제네바에서 조직공유를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6개국, 한국과 일

본을 중심으로 6개국으로 나뉘었는

데, 후자는 지난 4년간 60개국으로 

사역이 확장됐다”며 회원 각국이 아

이덴티티를 고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비

전과 생각이 같은 NGO나 교회와 협

력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

는 것”이라며 현재 미주내 20개주에

서 50개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현지에 파송되는 기

아봉사단 훈련(VOC)을 통해 봉사단

은 섬기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게 돼 

NGO가 중심이 아닌 지역교회가 중

심이 되도록 하는 것도 본 기구의 장

점이라고 역설했다.

각 지역에서 16명과 뉴욕지역 회

원들이 참석한 동 모임은 14일 오후 

2시 오프닝 세레모니에 이어 7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첫날 저녁 

만찬에는 김용익 뉴욕목사회 회장이 

초청돼 환영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

졌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

욕서노회(노회장 유한수 목사)가 뉴

욕장로교회에서 제68회 2차 임시노

회를 개최하고 분립 후 잔무처리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하기로 결의했

다.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노회분립 

후 발생한 현안인 회원 명단 정비 등 

행정 처리와 상비부 조직 보안 등의 

안이 상정됐으나 급히 처리할 안건

이 아니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

항이 있다고 보고 9월 정기노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1부 예배는 피윤생 목사 인도로 기

도 김종후 장로(뉴욕장로교회), 성경

봉독 정주성 목사, 설교 문경환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경환 목사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시116:1-1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어떻게 목사처럼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

졌다”며,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며 살

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겠다, 3)하나님께서 베풀

어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겠다

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으로 다윗은 귀중한 삶으로 살겠다

고 고백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민

목회일지라도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

님 앞에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배 후 조부호 전 노회장에

게 지난 총회준비 수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이단대책협의회(회장 이종

명 목사) 회의가 지난 14일 뉴욕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 사무실에서 열렸

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비이단 공

동대처 방안과 미기총 이단분과위원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욕과 뉴저지, 필라 지역 대표들

이 모인 가운데 이종명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동 협의회가 유명무

실한 기관이 아니라 올 하반기에 실

행할 사역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

을 가졌다. 동 협의회는 오는 8월 뉴

욕에서 베뢰아 관련 세미나, 9-10월 

뉴저지나 필라에서 인터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역에서 이

단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들

이 보고됐으며 많은 목회자와 교회

들이 이단사이비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단을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

기만 하는 것보다 그릇된 것을 바르

게 가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되기 원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필라델피아 대표로 차기 회장이 

될 이대우 목사(필라교협 부회장)

는 “필라지역은 교회들이 이단대책

에 많이 정려화 됐다”며 “네트웍이 

중요한데, 이미 검증된 것에 대해서

는 단호하게 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교단이나 목회자 마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용을 알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밝

혔다.  

뉴저지 대표 윤사무엘 목사는 “달

라스 지역의 7개 교회가 비전스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

며 “보통 이단들이 개선하겠다고 말

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

다”고 말하고 “지적, 선도, 예방 3가

지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잘못 

모호하고 흐릿하게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김선만 목사(필라)는 “이단대책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로 묶어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

면서 단체가 나눠지면 힘이 분산된

다”고 말했다. 

이대위는 이단자료를 공유하고 인

근지역에서 정보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이단대책을 하는 

등 효율적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결론지었다.         <유원정 기자>

“떡과 복음을 함께 나른다”
국제기아대책 제1회 미주지역 대표자초청 모임

국제기아대책 제 1회 미주지역 대표자초청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잔무처리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하기로
KAPC 뉴욕서노회 분립 후 임시노회

KAPC 뉴욕서노회 임시노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대위. 왼쪽부터 이대우 김창만 이종명 윤사무엘 목사,  

이단자료 공유⋅이단대책 세미나 개최
14일 미동부이단대책협의회 뉴욕서 모임

패밀리터치 뉴저지 지부가 주최

하는 여섯 번째 청소년 리더십 캠

프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이 캠프에서는 “성공하는 십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습관

과 원칙, 긍정적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적 발견 및 사명서 작성 등을 배

움으로 리더의 자질을 자기 습관으

로 만들도록 훈련했다. 

총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

운데 10명이상의 학생들이 다음 리

더십 캠프의 리더가 되겠다고 신청

서를 제출했다.  다음 리더십 캠프

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아

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뉴저지 (201)242-

4422, 뉴욕 (718)224-4477로 하면 

된다.

패밀리 터치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 청소년 리더십 캠프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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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취임예배
동양선교교회(424 North Western Ave. Los Angeles, CA)는 박형

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24일(주) 오후4시 개최한다.

▲문의: (323)466-1234 

OC기독교전도연 찬양간증 콘서트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는 심수봉 찬

양간증 콘서트를 28일(목) 은혜한인교회, 29일(금) 인랜드교회, 30일(

토)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개최한다.

▲문의: ockca2010@gmail.com

포트랜드영락교회 송한웅 담임목사 취임예배
포트랜드영락교회(17415 NW Walker Rd Beaverton OR)는 송한웅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24일(주) 오후 5시 개최한다.

▲문의: (503)531-8444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
훼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오레곤 한인교회목사회(회장 신종식 목

사)는 2011년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를 8월 1일(월) 오전 

10시 Five Mile Lake Park에서 개최한다.

▲문의: (253)332-7317 강태욱 목사, (503)644-0191 신종식 목사 

목사장로 부부찬양단(단장 김영

대 목사)이 주최한 제1회 목회자 자

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

제가 17일 오후7시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

최됐다.

김영대 목사의 인사말과 김영길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성

가합창제는 감사한인교회(지휘 최

운용 목사), 남가주경신코랄(지휘 강

호원), 사우스베이한인교회(지휘 김

승엽), 가주장로교회(지휘 김정화), 

미주기독교목우회중창단(단장 양승

걸), 나성언약교회(지휘 이신희), LA

사랑의부부합창단(지휘 이영재 목

사), 라팔마 연합감리교회(지휘 박

성숙), 오렌지힐교회(지휘 이중헌),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전중재 

교수) 등이 10개 팀이 출연해 수준 

높은 성가를 선보였으며 이날 참가

한 모든 팀들이 연합합창으로 ‘이 믿

음 더욱 굳세라’를 청중들과 함께 부

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김영대 목사는 “이민교회 목

회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

해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

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찬양제를 마련했다”며, “이

번 찬양제를 통해 목회자와 자녀들

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목회자와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제1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마련 성가합창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

회장 강기봉 목사) 세계선교회(회장 

김경진 목사)가 평신도선교사 파송

예배를 18일 오후 6시 남가주든든

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개최

하고 김옥란 선교사와 이정미 선교

사를 파송했다. 

조문휘 목사(총무)의 사회로 시작

된 이날 파송예배는 김현인 목사가 

기도를, 김경진 목사가 ‘우리를 보

라’(행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

를, 그리고 이운영 목사(서기)가 선

교사 소개를 했다. 김 목사는 설교

를 통해 “오늘 파송된 두 선교사들

이 선교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선교지에서 만나는 자들의 모

든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이 있길 바

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

리는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강기봉 총회장과 김경진 선

교회장의 인도로 거행된 파송식을 

통해 김옥란 이정미 두 선교사에게 

선교사 파송패를 증정했으며 강 총

회장이 파송기도를 했다. 이어 황은

영 목사(전 회장)가 권면을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를 

했으며 박헌성 목사(선교회 운영이

사)의 축도로 파송예배를 마쳤다.

이날 파송예배는 KAPC교단의 첫 

번째 평신도 파송예배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날 파송된 김옥

란 선교사는 남가주든든한교회 담

임이었던 고 김충일 목사의 부인이

다. 김 선교사가 파송된 곳은 중남미

지역이며 파송교회는 남가주든든한

교회, 소속노회는 로스앤젤레스 노

회이다. 이정미 선교사는 일본으로 

파송되며 파송교회는 나성열린문교

회, 소속노회는 서가주 노회이다.

<박준호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

사) 주최 제8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

한 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가 17

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콘서트는 KAM 코랄(지휘 이수

정)의 합창, 바리톤 최인달 교수(가

톨릭대)의 독창, 남가주농아선교회 

수화찬양팀의 수화찬양, LA드림 색

소폰앙상블의 색소폰 앙상블 등 다

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공연이 마칠 때마다 이날 모인 청중

들의 환호가 울려 퍼져 시종일관 축

제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오페라캘리포니아 선교오페라단(

단장 노형건 선교사) 제27회 정기공

연이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

사)에서 16일 저녁 7시30분 성황리

제8회 선교기금 콘서트에서 KAM코란이 찬양하고 있다

샬롬장애인선교회 제8회 선교기금마련 콘서트

오페라캘리포니아 선교오페라단 제27회 정기공연

제1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 성가합창제에서 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있다

KAPC세계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
고 김충일 목사부인 김옥란 선교사, 이정미 선교사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 후 김옥란(좌), 이정미 선교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조재익 오의영 부부선교사 파송예

배가 17일 오후 3시 남가주빛내리교

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득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파송

예배는 김동석 장로의 대표기도, 남

가주빛내리교회 부교역자 부부 일동

이 축복송을 불렀으며, 박용덕 목사

(본교회 담임,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가 ‘명령과 사명’(마28:18-20)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미주GMP대표 이준호 목사가 

선교단체 GMP와 선교사 소개를 했

으며, 송 원 선교사(N국 선교사)와 이

윤수 목사(한국인선교사미주대표)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박용덕 목사

가 파송기도를 인도했으며 조재익 선

교사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서 파송

기관인 GMP로부터 파송장 전달식과 

파송교회인 남가주빛내리교회의 파

송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파송예

배는 손태정 목사(OC한인목사회 회

장)의 축도로 마쳤다. 

조 선교사부부는 “‘너희는 가서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

의 명령을 따라 오래 전부터 선교사

를 꿈꾸어왔다”며, “낯선 땅이지만 N

국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결단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

다. 

조 선교사를 후원하기 원하는 분은 

wingscho@hotmail.com으로 연락하

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위해 N국으로
남가주빛내리교회, 조재익 오의영 부부선교사 파송예배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이 창단

된다. 본 합창단은 방송인, 지휘자, 

음악인으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진 노형건 전도사가 단장

을 맡게 된다.

지난 11일 오후 7시 가디나장로

교회(담임 김성환 목사)에서 노형

건 단장의 사회로 준비기도회를 갖

고 합창단의 모든 활약을 통해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

쁨이 되는 찬양 사역을 아름답게 이

루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이보은 단원

의 기도, 활동영상 시청, 신입단원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의 창단

연주회는 남가주에서는 9월 30일(

금)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갖게 되며 북가주

에서는 10월 8일(토) 북가주 뉴라이

프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8월 4일(목)부터 공식적인 연습에 

들어가는 동 합창단의 연습 장소는 

가디나장로교회이며 연습시간은 매

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

지. 사정이 허락할 경우 한국공연도 

계획하고 있는 남가주 메시아여성

합창단은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신

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323)574-2747.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 단원모집
남가주 9월30일, 북가주 10월8일 창단공연

선교오페라단 정기공연이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선교사 파송예배 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에 개최됐다. 

뮤지컬 “We are the World”로 진

행된 이날 정기공연은 송정명 목사

의 기도로 시작, 오페라 합창, 동요

메들리, 컨템퍼러리 뮤직, 가스펠, 챔

버 콰이어 스테이지 등 화려한 무대

매너가 곁들인 수준 높은 공연을 선

보여 이날 모인 청중들의 찬사를 받

기에 충분했다. 

이날 공연은 ‘We are the World’와 

‘축복의 통로’를 부른 후 월드비전 박

준서 부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민

종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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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한국교회와 목회

자들을 비방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친북좌파 세력은 국가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교

회가 나서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

한 국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열고 한국

교회가 잘못된 인터넷 문화와 국

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연대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한국교회의 강경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국가 정체성 혼란과 교회 

위기 상황을 경고해왔다. 

이날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

표 등 10명의 강사들은 수쿠크

법, 불교 자연공원법, 교과서의 

기독교 역사 왜곡, 안티기독교 문

제 등을 다루며 교회가 이슬람과 

이단, 종북 좌파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00여명의 참석

자들은 수쿠크법과 안티 기독교 

세력, 불교 자연공원법에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

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대변인은 “인터넷에선 기독

교를 ‘개독교’이자 박멸의 대상

으로, 목회자를 ‘먹사’ 파렴치범

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문제

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성 댓

글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과 자

라나는 세대를 충동질해 교회를 

차츰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교

회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

하는 악의적 글 앞에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넋을 놓고 있다”면서 “이

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절기

만 되면 언론이 기독교 때리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템플스테이와 자연공원

법 문제’ 강의에 나선 박경환 대

구태현교회 목사는 “정부는 사

실상 포교 프로그램인 템플스테

이에 8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

원해 놓고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개정 자연공원법까지 추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은 사찰 신·증축을 

인정하고 정부가 환경개선 비용

을 지원하며, 입장료 징수까지 가

능케 하는 3중 특혜이자 불교 달

래기 정책”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1일까지 한국교회

가 하나돼 자연공원법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전광훈 청

교도영성훈련원장은 “악의적 글

과 언론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

다며 목회자들은 공동 명예훼손

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야 한다”면서 “템플스테이나 자

연공원법에서 볼 수 있듯 한국교

회가 단합된 힘을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우습게 알고 홀대를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전

체가 일어설 때”라고 성토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홍도(서울 금

란교회) 최병두(서울 상신교회) 

엄신형(서울 중흥교회) 장경동(

대전 중문침례교회) 엄진용(수

원 제일좋은교회) 목사 등이 참

석했다. 

[미션라이프]한국교회는 현행 학교 역

사 교과서의 집필 원칙이 되는 ‘역사교육

과정’에 누락된 기독교 부분에 대해 해당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요구가 한 번도 반영되지 않

고 있어 위원회가 고의로 기독교를 무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

사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원리가 되

는 일종의 설계도. 설계도 자체에 기독교

가 빠져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

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본부장 이용

규 목사)는 13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임

을 갖고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에서 열

린 공청회에 소개된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

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기여해온 사실을 역사 교과

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 시정 등

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제대로 서술되

지 못한 근본 원인이 역사교육과정과 집

필 지침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거절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사편찬위 산하 역

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오수창 

위원장 앞으로 건의안을 보내고 “역사교

육과정 개정안은 불교, 유교를 비롯해 서

학(천주교)과 동학(천도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독

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다”며 “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 사회

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

이 분명하기에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발

전을 서술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 근대문

명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일제 강

점기는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해방 이후

에는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민주화의 

중심세력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기여해

왔다.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 전

문위원장 박명수(서울신대) 교수는 “역

사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다

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독교는 

근대화의 통로였으며 민족운동의 핵심이

자 민주화의 요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본부장 이용규 목사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기독교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유독 기독교를 서술해야 하는 개항 이후

에 이르러서는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취

급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은 시대적 상황

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역사 서술에 

있어 특정종교에 편향이 없도록 서술해

야 한다는 기술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

적했다.

건의안에는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발

전을 서술할 것, 개항 이후 한국 사회의 

종교를 공정하게 서술할 것,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다종

교 사회임을 설명할 것, 해방 이후 종교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한국 기독교를 설

명하는 용어를 통일해달라는 등의 내용

을 담았다.

“성결인 성지 발굴 및 여행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자랑스런 성결인상 제정

을 통해 성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동일한 마크 사용과 복장을 통해 한성련

이 하나임을 나타낸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

회(나성)가 속한 연합기구 한국성결교회

연합회(한성련·대표회장 주남석 목사)는 

14-15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송도파크호

텔에서 임원수련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수련회

는 세 교단이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신앙

적 교류와 함께 성결교회 정체성, 신학적 

근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성결교회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강

의한 박명수(서울신대) 교수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거룩’이 존재했고, 교회

가 진정으로 거룩성을 회복할 때 바로 성

결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최인식(서

울신대) 교수도 “세 교단이 공유하고 서

로를 이어주고 있는 가치가 중생 성결 신

유 재림”이라며 “이런 사중복음을 생명, 

사랑, 회복, 공의 등으로 확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성련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

길 수 있는 항목들을 공동선언문에서 구

체화했다. 전도 중심적인 성결교회의 특

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 성결

인 전도대회를 정례화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 장기기증 서약 및 헌혈 운동, 순결서

약과 금연금주 운동, 사회봉사시간 헌정 

및 부모되어주기 운동, 재능기부 및 에너

지 절약운동을 펼쳐가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 빈부·나이·학력·지역 등 사회적 차

별과 이념갈등, 세속주의 반대 입장을 분

명히 했다.

한성련은 ‘성결교회의 날’ 제정도 합의

했다. 성결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사회에 성결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3개 교단이 이날을 공동으로 지켜가

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1일 ‘성

결인 전도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6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3개 교단 임원들 간 강단 교류도 본

격 추진한다. 가을에는 한성련 임원과 8

개 분과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실시 방법 등

은 각 교단 총무들에게 위임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

시아 등 전 세계 10개국에 거주

하는 중화권 크리스천 3700명이 

대거 방한해 한국교회의 영성을 

경험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

영훈 목사)는 19일 경기도 파주

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에서 제23회 아세아성도 방한 성

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와 통성기도, 강력한 말씀 등

을 전수했다. 

성회는 25년 전 아시아와 오세

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화교들

이 조용기 원로목사의 신앙을 배

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

후 해마다 성회를 열고 순복음 신

앙과 교회 성장 비결, 조 목사의 

목회철학 등을 전하고 있다. 

‘전환과 부흥’을 주제로 열린 

올해 성회에서는 조 목사의 특강

을 비롯해 이영훈, 지형은(서울 

성락성결교회), 고명진(수원중앙

침례교회) 목사 등이 인도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 저녁 부흥

회는 짱마오송(대만 씬띠엔신따

훼교회), 콩히(싱가포르 시티하

비스트교회), 주성민(일산금란교

회) 목사 등이 인도한다. 

개회 첫날 열린 부흥회에서 짱

마오송 목사는 신자들에게 성장

하는 신앙을 강조하며 열정적으

로 설교했다. 짱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성장의 씨가 자라나 하나

님의 나무가 되며 동시에 신목(神

木)이 된다”며 “항상 예수 생명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역

설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성회는 22

일 밤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철

야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교회 사

역에 직접 참여했다. 중화권 성도

들은 23일 오전 구역예배에 참여

해 구역제도의 진면목을 배웠다. 

특별 이벤트 시간에는 가스펠 가

수 엘루체, 남궁순옥이 나와 찬양

하며 대만 연예인교회의 공연도 

이어졌다. 

한국내 최고 비자 ‘호조’ 발견 

근대 서양인에게 발급된 조선시대 

비자 ‘호조(護照)’가 호주 멜버른 스카

치처치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

됐다. 병인양요(1866) 이후 개화가 본

격화되면서 서양인에게 발급된 최고(

最古)비자가 처음 실물로 확인, 공개

된 것이다.

성재호(64)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사

무총장은 17일 “1889년 10월 2일 조

선에 온 호주인 최초의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1856-1890·관련기사 

28면)가 1890년 2월 통리아문으로부

터 받은 호조의 원본을 확인했다”면

서 “현재 코필드 그래머스쿨 역사관

에 보관 중인데 국내로 가져오는 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조는 1890년을 전후해 다른 서양 

선교사 등에게도 발행됐지만 실물이 

확인된 적은 없다. 성씨가 이날 사진

으로 공개한 데이비스의 비자는 가로 

35.3㎝, 세로 35.0㎝ 한지로 A4용지 두

장을 붙인 크기와 비슷하다. 발행처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통리교

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

門)으로 고종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

으며 발급일자는 경인년(庚寅年·고종 

27년) 2월 20일이다. 호조에는 데이비

스의 국명 직업 이름을 ‘영국사인덕배

시(英國士人德倍時)’로 적혔다. 당시 

호주는 영연방이었으므로 영국 선비

(士人) 덕배시(한국명)로 표기한 것이

다. 주조선주재 영국대사관이 데이비

스를 학자(man of Letters)라고 알렸

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선비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는 한문 종서체로 8줄 정도로 

기록됐다. 주요 내용은 ‘영국인 덕배

시가 경상·전라도를 여행할 것이니 

각도 관리는 여행을 막지 않도록 하

라’는 협조문이다. 또한 본인에게는 

쓸데없이 허가된 지역 외에 머물다가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건당 발급비용은 15냥이었

다. 데이비스는 이 비자를 받고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 선교활동을 벌였다. 

김영복 KBS 진품명품 고서감정위원

은 “19세기말 조선의 출입국 관리 제

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

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규(역사신학) 

고신대 교수는 “근대 기독교의 사료

가 소실되거나 망실된 현실에서 볼 때 

귀중한 기독교사료가 발견된 것”이라

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기총, 국사교과서 시정 요구 
‘역사교육과정’에 누락된 기독교 부분에 대해

한성련, “성결인은 하나” 공동선언문 발표
기성·예성·나성 임원연합수련회서 정체성 확인“정체성 위기 대한민국號  교회가 구원선 돼야” 

‘교회와 나라 바로세우기 기독교 지도자 포럼’

“한국 선교 열정 배워 중화권에 접목하자” 
아세아성도 성회 개막…10개국 3700명 방한

“재개발 법적 대책 시급”

예장 합동 세미나 

[미션라이프] 도시 재개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목회

자들이 법과 정책을 면밀히 파악

하는 등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재개발

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대

치동 총회회관에서 재개발 대책 

공청회를 갖고 개발 지역 목회자

가 사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목회자의 무지함

으로 인해 더 이상 교회가 사라지

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

에서다.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 최병남 

목사(송탄중앙교회)는 공청회에

서 “그간 목회자의 무지로 인해 1

만5000여 교회가 사라져버렸다”

며 “재개발 지역 목회자들은 사명

감을 갖고 성도들과 합심해 교회

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하지만 대부분 조합 설립 

이후에 투쟁하는 상황이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목회자 

뿐 아니라 범 교단 및 한기총 차원

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

련할 것”이라 말했다.

강사로 나선 전 한기총재개발대

책위원회 전문위원인 박윤용 목

사(서인천교회)는 재개발을 저지

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

했다. 박 목사는 “깡패의 위협과 

경찰·구청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

고 위원장을 맡아 주민과 함께 기

도회를 열며 재개발을 막아냈다”

며 “목회자는 내가 ‘선한 이웃’이

란 생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가 법

적 지식이 없더라도 지역 주민 가

운데 분야별 전문가를 세워 문제

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도

시 재개발 지역 목회자들은 실제

적인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는 의

견을 내놨다. 평북노회의 한 목사

는 질의응답시간에서 “이미 피해

를 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전 대응이 아니라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라며 “교

단과 교회 연합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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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소식

칸 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

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

드시리이다”(시139: 8-10)

애앵앵~~ 밤새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이 일어났는

지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가 매일의 아침을 엽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큰 문제가 없기를 하나님께 기

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칸쿤 지역 상황을 알아가며 참으로 마음

이 아팠습니다. 이미 도심 안에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회관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음에 놀랐으

며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

음에 조급해집니다. 

제가 만난 칸쿤 시민들은 현재 모든 부분에서 상

실감에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

부와 마피아의 싸움에 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

하자 현 정부(PAN당)를 불신하며 과거 70년을 집

권하며 마피아와 관계가 원만했던 PRI당으로 회귀

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6년 전 윌마 태

풍이 칸쿤을 휩쓸고 간 후부터 인플렌자로 관광객

이 감소되고 칸쿤의 안전이 불안전하다 하여 관광

객들은 칸쿤 아래지역인 리베라 마야로 옮겨가고 

있으며 게다가 전 칸쿤 시장들이 3대에 걸쳐 자기 

주머니를 채우느라 칸쿤 시의 빚이 엄청나서 공공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에서는 폐업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마피아들의 금전 요구로 상업

지구의 1/2이 점포가 문을 닫고 혹여 새로 개업하

는 가게가 있으면 마약조직들이 기다렸다가 오픈

하는 동시에 찾아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이튿날 문

을 닫고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피아 조직이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칸쿤에만 10개 파가 있고 자신의 지역을 점

유하느라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뇌물로 모

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변호사들도 정의

로운 사회는 이제 없다고 하며 흉악범들도 돈으로 

모두 석방되는 상황이며 돈이 많은 쪽에서 승소하

고 있어 기회만 되면 멕시코를 떠나 살고 싶다고 

한답니다.  

칸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서 주인의식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전

혀 없이 살아가기에 돈독한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

어지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지요. 신문에서는 매일 

살인, 납치기사는 기본이며 칸쿤이 속해있는 낀따

나루주 전체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보도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이

민국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기 부인이 대학교

수인데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유인 즉 모든 분야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

고 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편하게 

돈을 벌겠다고 한답니다. 정의 편에 서있는 용기 있

는 지도자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해서 공부

를 지속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자퇴를 한다고 합

니다.

또한 칸쿤 중고생들을 조사한 바에 다르면 12세

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고 청소년 10중 7명이 술을 

먹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폭력없는 사회를 만드

는 단체 조사), 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한다고 합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멕시코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계속 자

라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국가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갈까요?

너무도 안타까운 칸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

제적인 휴양도시로 그 유명했던 칸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

하시기에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시키시기 위

해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의 사람들로서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섬김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모든 칸쿤 시민들에게 복음

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과 동행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Nuevo Valladolid,  Pedregal,  

Chiapanecos,  Colonia Mexico,  El Milagro, Tres  

Reyes,  Valle Verde,  Colonia Avante 여러 빈민지

역을 정탐했습니다. 

빈민지역을 혼자서 리서치 한다는 것이 안전상 

쉽지 않고 빈민지역을 잘 몰라 택시기사(예전 유치

원장 ROCY 남편)의 도움을 받아 함께 방문하고 있

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빈민지역의 

형편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모든 가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데 2012년까지 중국인 5,000명이 들어와

서 칸쿤 공항 근처에 중남미, 유럽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산 국제대형마켓과 공장(전자제품, 장난감)이 

세워진다고 하니 내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를 기다려 봅니다.

여러 지역 방문 중에서 특별히 치아파스사람들

이 사는 치아파네코 마을에서의 첫 사역을 놓고 기

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칸쿤 선교현지를 위한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

니다.

1. 정부와 칸쿤시의 지도자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이 정의로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음

을 알도록 기도해주세요.

2.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둠의 사회에서 

빛의 자녀 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지 않

는 칸쿤 시민들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현지상황이 저도 모르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

다. 주의 오른손이 항상 날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

고 항상 성령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

록 기도해주세요.

4. 정상적으로도 3개월이 걸리는 비자를 한 달 만

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국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답니다. 

감사기도 올려주세요.

www.fmblatinamerica.com/mexicomin 중남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 주소는 제 홈페이

지 주소랍니다 들어오셔서 응원해주세요.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사는 민주식선교사 드립니다.

쌍 조제두 에지또를 지나 따비라를 거처 쏠리덩(Sol-

idao)에 도착하기까지의 도로는 움푹 움푹 무질서하게 

패인 비포장 길이다. 자동차를 마구 들었다 놓았다 흔

들어 댄다. 온 몸이 떴다 앉았다 양 옆으로 쏠리면서 “

이래서야 어디 이 중고차의 생명이 얼마나 갈 것인가?” 

예정에 없었던 고민에 “젠장, 나라에서 도로 좀 안 고치

려나?” 소리 낼 수 없는 불평이 입안에서 사라진다. 어

떤 처녀 하나가 삽을 들고 패인 길을 메꾸는데 차를 세

운 네이말 목사가 돈을 건네주는 것 같았다. 아마도 늘 

만나는 처녀의 선행인가보다. 

돈보다 귀한 주님의 이름을 주어야겠다 싶어서 잽싸

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네이말 목사 사모가 한 마

디 한다. “아! 전도는 이런 때도 하는 거군요? 아까 환자 

집에서도 그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나오

게 버려두지 말고 제낀뇨 장로가 데리러 와서 그들이 꼭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선교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녀에게서 

그의 남편 네이말(Neimar)이 담임한 교회의 부흥을 보

는 것 같았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녀에게 소상이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

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코 물어

보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쏠리덩교회를 인도하는 다비라교회 담임인 넬슨 목

사를 사택에서 태우고 우리는 결국 쏠리덩에 도착했다. 

절기에 사철이 있듯이 인생 여정에도 사계절이 끊임없

이 회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가 했더니 폭염의 뜨

거운 열기가 뻬르남 부끄 검푸른 산천까지도 여름이라

고 소리치는 듯 끈덕인다. 가난이 주님을 사랑하는 현지 

성도들의 마음을 삼키지 못한 채 달아나 버렸다면서 밝

게 웃으며 우리 부부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다정한 정겨

움이 아침 아지랑이처럼 포근하게 봄을 느끼게 한다.

인적이 드문 북부 쏠리덩! 질서 없이 자란 그리 크지 

않은 나무들이 이곳저곳에 간간히 솟아있어 펼쳐지는 

푸른 카펫 잔디 위에서 바람에 맞춰 춤을 춘다. 채 마감

되지 못한 채 굴러다니는 건축 자재와 작은 모래더미 옆

으로 시멘트를 발라놓은 층층계가 눈에 들어온다. 20계

단이 채 못 되는 층층계를 따라 눈을 올려다보면 작아

서, 그리고 채 단장 되지 못해서 만삭되지 못한 나 자신

을 닮은 것 같은 미완성 예배당이라서 아주 많이 친밀해

지는 자그마한 예배당이 노을에 젖은 채 몸채를 들어낸

다. 이작은 예배당이 복음을 뿜어내는 생명의 산실이고 

보니 신선한 가을 냄새가 코끝을 찡긋하게 만든다.

가을바람이 육을 시원케 한다면? 영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을 뿜어내는 교회야말로 가을에 비하고 싶어진다. 

브라질 전역에 복음을 심고 싶다.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들을 온 세계에 심고 싶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

완성을 앞두고 있는 쏠리덩교회를 지나 자동차를 긁

어대는 나뭇가지를 피할 수 없는 좁디좁은 꼬불길을 따

라 한참을 천천히 올라가니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며 뜰 

안에 숨어있는 갖가지 꽃나무들이 서로 다른 아름다운 

자세를 들어내며 낯 설은 동양인 우리 부부를 반겨준다. 

그리 크지 않은 별장이지만 수영장은 물론이고 미끄러

질듯 깨끗한 타일에 제법 큰 응접실, 그리고 교자상 뒷

쪽으로 부엌과 그 너머로 고기를 굽고 있는 사람이 이집 

주인의 동생인 조제 마르꼬스(Jose Marcos)라는 집사

였다.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난히 친절한 그의 부인 뚜

배 란지아(Tuberandia)라는 젊은 여인이 처음부터 필

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은 일찍이 그토록 

상냥하고 헌신적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부드럽고 세심

한 품성의 여인은 만나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 준비해 놓았는지 핑크색 포장의 선물로 시작해

서 퉁퉁 부어있는 필자의 발과 온몸에 달라붙는 모기와

의 필사의 투쟁을 자신이 도맡아 약을 발라주고 선풍기

를 돌릴 뿐 아니라 가려움을 면하는 최선책으로 목욕까

지 강요(?), 순종으로 이끄는 사랑의 헌신 앞에 필자가 

자석처럼 이끌리는 것이 진정 그녀의 매력적인 능력이

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은사인 것이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일일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수건

과 비누를 바쳐 들고 서있는 모습이 그 옛날 주님을 사

랑하고 사랑받던 성경속의 옥합을 깨던 마리아를 연상

케 한다. 목욕을 마치자 필자를 방으로 안내하고 침대보

를 깔더니 조금만 쉬란다.

필자를 뉘어놓고 그녀가 들려준 신앙 간증인즉, 그녀

의 남편 조제는 헌병 중사였다고 했다. 그는 예수를 믿

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술을 즐겨 마시므로 새벽 4시에 

들어오기가 다반사였으며 TV프로 연속극에 혼이 나간 

사람 같았었다고 했다.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녀

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전도의 대상이었고 자신을 훈련

하시는 인생 몽둥이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인적 없고 길도 없는 풀길을 돌며 얼마나 울

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한 세월을 하

나님은 계수하고 계셨음이다. 요단에 뛰어드는 심정으

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어떤 때는 남

편이 보고 있는 TV를 꺼버리고 교회가자고 울기도 했

단다.

드디어 그녀를 따라 나온 조제의 마음을 주님은 만지

셨고 그는 독실한 성도가 되어 1000헤아이스 남짓 받

는 월급을 모아 아내의 꿈이요 기도제목이었던 성전건

축을 위해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는 땅을 5년 전에 당시

에 삼천오백 헤아이스에 샀다고 했다. 지금은 그 열배

를 주어도 살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부

자들 다 마다하시고 가난한 그들의 주머니를 열어 사게 

하셨으니 하늘에 쌓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5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던 끝에 따비라교회를 시무하

는 넬슨 목사와 함께 동생의 별장에서 모이기 시작한 그 

쏠리덩에 성도들이 30명 가까이 되자 그들 부부는 무작

정 믿음으로 땅을 파서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조금씩 벽

돌을 올리다가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간절한 소원을 담

아 기도하면서 건축하는 모습을 필자의 남편인 김 목사

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어느 날엔가 이 사실을 안 필자의 남편이 필자에게 

사진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 믿음을 봐요” 하

는 것이다 사진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

란다.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익히 남편 김 목사의 마음

을 알 것 같았다. 

우리에게 보내준 사진은 블록으로 건물의 벽이 1미터 

가량 덩그런 공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다. 주님을 사

랑하고 영혼구원의 그들의 꿈이 우리 부부의 마음에 부

딪혀왔고 우리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하나

님은 헤씨피 이뻬쎄피교회를 건축한 타 교회 어느 성도

님을 통해 건축을 허락하셨다. 조제 집사부부의 믿음으

로 무작정 파기 시작한 땅에 지금 성전이 우뚝 서고 있

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신숙자 선교사

브라질 동북부 
뻬르남부끄 선교여행기 (3)

“우리는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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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

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온두라스는 우기철입니다. 매

일 한두 차례 쏟아지는 열대성 폭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은 포장이 되지 않는 시골이기에 비가 

오면 사륜구동 차도 힘을 쓰지 못합니

다. 지난 6월 중순 시카고 한미장로교

회(주용성 목사) 의료선교팀과 함께 

오지인 Opalaca지역 Agua Caliente

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길

이 험하더군요.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

리며 어렵게 도착하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차가 산을 

오를 수 없어서 차를 먼저 산위로 보

낸 후, 사역을 마치고 비를 맞으며 가

파르고 미끄러운 산길을 한시간반 정

도 오르면서 사륜구동 차(제 차가 시

름시름해서 렌트한 온두라스에서 가

장 힘좋은 차종인 Toyota)를 밀고 당

기느라 몇 시간 동안 모두 지쳐버렸

습니다. 위험한 고비도 몇 번 있었지

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도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없

는 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

한지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의 흔적

이지요. 

지난 5월에 시작한 성경학교는 매

주 토요일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

습니다. 5월 22일에는 딸 유진이가 버

지니아 대학 대학원(영어교육학 전

공)을 졸업한 후, 버지니아 Gaines-

ville 인근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 채

용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약간

의 경력을 쌓은 후에 MK 선교사의 길

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

니다. 

6월 1일에는 상항 중앙교회 이용덕 

장로님께서 한 주간 오셔서 저를 위로

해 주시고, 인근의 성도들을 만나주셨

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선배님으로 

장로님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큰 은

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구수한 시골 

장로님 같은 선배님의 사랑을 흠뻑 받

았네요. 그리고 6월 15-22일에는 시

카고 한미장로교회에서 오셔서 몬테

베르데 인근 여러 마을에서 사역을 하

였습니다. 

7월 1일부터 9일까지 인디아나 은

혜교회에서 21명이 오셔서 기도와 말

씀으로 렌카 마을을 섬겨 주셨습니다. 

은혜교회 팀들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팀들과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

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었고, 오랜 단

기선교의 경험으로 아주 잘 준비가 된 

팀이었습니다. 의료선교, 주일학교사

역, 치유사역 및 전도사역을 하였습니

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5월 6월 온두라스 사역을 위하

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사

랑하는 동역자님께 감사드리며 7월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중

보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기도제목

1. “삶으로 그려내는 복음”의 사역

에 충실하도록

2. “밥상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복

음의 진전이 있도록

3. 몽케카구아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올해 건축이 되어야 함)

4. 제3기 성경학교(학생 8명)를 위

하여

5. 동역자들을 위하여(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Wilfred, Dario, Andres)

6. 여름 단기선교팀들이 남긴 복음

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7.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장세균 선교사

박상원 목사(샘 기드온 대표)

“하나님께 도전하는 법을 보면서...”

선/교/사/칼/럼

얼마 전에 있은 미국 모 교단의 동성애자 

성직임명허용이나 뉴욕 주의 동성결혼이 법

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는 가

두행진이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약 30만 명

의 동성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제 우리는 극도의 혼란을 넘어 진리의 법이 

위협을 받는 시간에 마침내 다다랐다. 이러

한 때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두 가지

를 말하고 싶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 이상의 

이념에서 유래되었다는 존귀한 사상을 가져

야 한다. 히브리 민족이 그 율법의 근거를 하

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

거니와 현존하는 성문법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만 하더라도 그 

법이 새겨진 돌기둥의 상부에 왕이 정의의 

신인 태양신 사마슈로부터 법전을 수여 받는 

장면이 양각으로 부조되어 있다. 법은 신성

한 것이므로 소수의 이권을 위해 가볍게 수

정되거나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의 반

쪽만 말하는 것이요, 다른 반쪽은 말하지 않

는 것이 된다. 법이 신성한 것이므로 아무나 

쉽게 손대지 말라는 뜻은 모든 법이 다 인간

을 존중하고 있는 좋은 법이라는 말과는 다

르다. 법이 인간의 권익과 행복을 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억누르고 인간을 비인

간화할 때에는 그 법을 타파할 용기를 가져

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은 자연법의 심판

을 받아야 하고 자연법은 영원법, 즉 하나님

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서로 다른 양

극적 태도를 예수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법이 인간을 비인간화 또는 생명을 

파괴하려 할 때는 당당하게 타파하려고 했

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가 하면, 돌

로 쳐 죽여야 할 경우에도 용서하셨다. 그는 

법의 근본정신을 ‘사랑과 생명’에 두셨다. 법

이 사랑과 생명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인간

을 억누르는 악법이 되며 동시에 생명을 죽

이는 독이 된다. 그러하기에 첫째로 현행 헌

법만으로도 동성애자들의 기본권보장은 충

분하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을 넘

어서는 동성애 소수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적

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국민건강과 생

명의 보전 그리고 후손의 유지에 심각한 해

를 입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사안

은 더더욱 아니다. 

둘째로 동성애 법은 창조질서에 정면 반

하는 반생명적 일탈행위(곧 자연법의 질서

를 파괴행위)인 동시에 창조주에게 정면 도

전하는 행위이다. 남녀의 구분은 신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정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남녀의 구분은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결정사항인데 이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려 

하고 급기야 법으로 인정, 확대하려는 조짐

이 다분하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동성

애자들의 삶과 그 법의 효력 속에는 인류의 

‘사랑과 생명’(자연법)이 보이기보다는 인류

의 ‘속박과 파괴’라는 독(실제로 필자는 6년 

동안의 치유과정을 지내고 동성애를 극복한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동성애자들의 참

상과 실태는 실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

음)이 들어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예언한대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 말고는 더 이상 대책

이 없는 상황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든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

리의 도(법)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벧후2:2) 

결국 법이 되었다고 다 법은 절대 아니다! “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

려 하셨으니”(벧후1:4)라며 경고하시는 하나

님의 법을 다만 두려워하자! 이제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법을 보면서 바

라만 보고 있는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타협

과 침묵이다.

여론 조사기관인 Ipsos MORI는 영국

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24개국의 1만8

천명이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

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종교

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지

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종교에 대한 의

견이 달랐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의 94%가 종교

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 

반면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에서는 종교인의 66%만이 동일한 답변

을 했다. 무슬림 다수 국가의 응답자 중 

61%는 자신의 종교가 구원과 해방과 낙

원(paradise)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답변한 반면, 기독교인 다수 국가의 응

답자 중 19%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선을 하는 중요한 동기가 종교

이냐는 질문에 무슬림 다수 국가의 종

교인 중 6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기독교인 다수 국가에서는 24%만이 그

렇다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30%가 동일한 대답을 한 반면, 52%는 

종교를 떠나 자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젊은이들도 종

교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35세 이하 전체 응답자 중 

73%가 종교는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조사 대상 24개국의 전

체 응답자 중 1/3이 자신과 다른 종교

를 믿는 친구나 지인을 갖고 있지 않다

고 응답했다.

한편 Ipsos MORI의 벤 페이지(Ben 

Page) 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세

계의 많은 지역에서 종교가 여전히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

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부 

유럽 국민들은 종교를 정치와 분리하려 

하고 있지만, 과거 유럽인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도로 현재의 세계인들

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페이

지 회장은 분석했다.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더 종교 중시
세계 24개국의 1만8천명 여론조사, 70%가 종교인

선교지에서 온 편지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 육 / 생 활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새대간 교육 / 사역 이슈-소명교육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2)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

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

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

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우리 친

구들의 유스 그룹 졸업이후 신앙적 

퇴행(Retention after graduation)

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졸

업 이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퇴행되어가는 친구들이 자꾸만 많

아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 우리 

교회들은 모두 함께 적극적인 관심

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

안들로 현실적인 사역을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1.5세 친구들을 위

한 소명교육(Vocation Education)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

다. 이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의 

일평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선 

사역 현장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

고 있습니다.   

제가 “소명교육” 이라 부르는 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

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

히 말해 이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

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

을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교육사역입니다. 이는 우리 친구들

의 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일생

을 통해 이루어가는 회심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지점

이기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이는 물론 현실적인 직업교육 또

는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의 

측면과 달란트 개발 교육(Educa-

tion for gift development)의 측면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확히 말해 소명교육이라 함은 좀 

더 궁극적인 사상적 측면 즉, 미래

의 직업과 꿈에 대한 기본적인 인

생관 또는 세계관을 우리 친구들의 

인격에 내면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게 될 모든 직업

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의 영역권 안에 있으며 따라서 어

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자

신의 소중한 소명으로 받고 성심

을 다해 임해야한다는 건전한 기독

교적 직업관을 그들 안에 심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재능

을 알아주고 격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나 다양한 직업

군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에 대해

서는(물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오

늘 이야기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대신 소명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문제 그 하나에 집중하

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주

입된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세

속적인 성공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은 자신들이 반드시 뛰어나게 공부

를 잘해야만 하고 일류대학에 가야

만 하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

문직 종사자가 되거나 하다못해 유

수한 직장에 취업되어야만 한다

는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

의 적성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택해 공부하더라

도 반드시 그 분야에서 일류가 되

어야만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어야

만 될 것 같은 중압감을 갖고 있습

니다. 이는 첫째로 많은 부분 우리 

한인 어른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

려운 이민의 삶을 택한 가장 큰 이

유가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많

은 학자들이 통계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굳이 학문적 연

구결과를 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그것이 진실임을 이미 잘 알고 있

지요. 이에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삶을 힘겨운 이민 생활

과 노동으로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성공에 희망을 두고 이를 자신들의 

삶을 의미로 삼고 살아갑니다. “입

신양명” 혹은 “금의환향” 등의 한

국적 사회, 문화적 가치에 깊은 뿌

리를 두고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모

님들의 삶과 사상은 우리 친구들에

게 그대로 내면화되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압박감과 중압감을 우리 

친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사회적 성공을 하

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교회의 

가르침도 우리 친구들의 세속적 성

공관과 그에 따른 중압감을 양산하

는데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

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회

적 성공이 아닙니다. 즉 이는 그것

만이 전부인양 그 놀랍고 심오한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와 면면들을 

축소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라

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우리에

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

하는 척도인 양 가르치는 것 때문

에 우리 친구들과 또한 그들의 부

모들이 가지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정당화 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이 의식적

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세속적 성공관이 얼마나 비성경적

이며 비기독교적이며 하나님의 인

간을 창조하신 그 뜻에 어긋나는지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소명교육의 

출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잘못된 성공관 때문에 말할 수 없

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이민 1.5세이기에 학업에

서 교우관계에서 그것들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구요. 건강한 자

아상을 일구어나가는 것이 방해받

고 열등감만 커집니다.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

들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행복하

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상은 그들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

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진

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하

게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라던 한국의 어느 개그프로그램

에서 유행했던 말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우리네 삶과 사회에 현존하는 진실

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들은 시급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이

등도 꼴등도 모두가 가치 있는 인

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

게 지음 받은 귀한 존재들이며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위에나 아래

에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존재의 가치를 가지며 사

미래 직업과 비전에 대한 인생관/세계관을 인격에 내면화시키는 작업

맹목적인 꿈과 비전은 위험...인간적 세속적 성공 잣대로 판단 않도록

 

매일가정예배 

안식일이 참 안식을 가르치는 본문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시키는 계명이 아니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
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첫째, 어떻게 지켜야 합니
까?(13) 개인의 발을 금하고 오락을 중지하는 절제를 필
요로 합니다. 성수주일의 실행이 점점 희석되는 우리 시
대에 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청교도들의 본
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복이 약속되었습니

까? 14절에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1)하나님으로부터 오
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2)땅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3)야
곱의 기업을 받습니다. 모든 방면에 복의 근원이 현실화
되는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은 현세의 것만
으로 표현되지 않고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으
로 완성될 것입니다. 

일정한 값을 주고 산다는 구속(redemption)에 관해 이
사야가 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것은 죄와 
그 절망을 다룹니다(2-4). 1-8절에 거짓된 판결이 우리
를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
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 된 것입니
다. 둘째, 구속주는 하나님이십니다(20). 여호와께서 일
을 살피시고 중재자를 세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

다. 그 중재자는 예언대로 예수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
취됐습니다. 셋째, 언약을 통해 구속이 성취됩니다(21). 
언약의 요점은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처럼 살 깊
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그리스도가 세
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모든 생활의 목표로 삼아 구속의 귀한 은혜를 누립
시다(요15:5).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에 관해 본문은 무
엇을 말합니까? 첫째, 그것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나타
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급류를 타고 임하실 자처럼 구
속자가 홀연히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2). 둘째, 
그 강림은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들의 왕이 그들을 섬기며(11) 레바논의 영광을 그들의 
발아래 둘 것입니다(13). 그리고 그들은 전능자를 알게 

돼(16)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17). 셋째, 하나님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고
(21)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
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겨자씨와 누룩 운동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 된 나 
역시 강국을 이루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빛을 밝히는 정
복자로 살아갑시다. 

본문은 눅4:18-19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가버나움 회
당에서의 첫 말씀선포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은혜와 보
복의 날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2). 그때는 어떤 시대입
니까? 첫째, 화관을 씌우는 시대입니다. 슬픔이 화관으로
(10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움을 기대하는 감격이 

생깁니다. 둘째, 기쁨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쁨
이 임함으로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셋째,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슬픔이 변해 찬송과 기쁨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의를 따라가는 대속의 은혜로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정상에 이른 성도가 됩시다(엡1:3). 

시온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 
신분을 가리킵니다. 4절에 나온 헵시바와 뿔라라는 두 
이름의 뜻은 전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후자는 하나님
의 신부란 뜻입니다.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
까? 첫째, 신자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4-5). 나는 그리
스도의 사람이고 그의 신부이며 그의 기쁨의 대상입니
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
상에서 찬송이 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수많은 사랑과 진실한 수고로서 나를 만드신 것입
니다(7). 복음에 대한 근면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
나도록 부지런해야합니다. 셋째, 만민 대상으로 일하셨
습니다. 자기가정 다음에 종말세계의 만민에게 나가라 
하십니다(마28:19-20). 

사63장은 에돔에서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양
면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에서의 심판의 선혈이 적셔진 붉은 옷을 입은 자로 
나오신 분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1-3). 그만이 
모든 종족과 환경에서 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은 신자의 마음에도 이 의는 계속 소리칩니다. 성령
은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

다. 둘째,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상은 만민중 자기
백성입니다(6). 구원의 능력을 갖춘 분으로 묘사된 구원
주가 원수갚는 일의 다른 면은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1). 홍해의 양면 사역처럼 항상 복음이 증거되면 양쪽
으로 갈라집니다. 구속의 날을 사는 우리는 구원의 감동 
속에 살기 위해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며 나가야
합니다(요10:9-10). 

참된 안식 (사58:13-14) 찬57장 월

구속의 은총 (사59:1-21) 찬72장 화

시온의 영광 (사60:1-22) 찬248장 수

은혜의 해 (사61:1-12) 찬178장 목

시온의 새 이름 (사62:1-12) 찬394장 금

보수와 구원의 날 (사63:1-6) 찬206장토

랑받기에 합당한 고귀한 영혼들임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어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세

워 정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성공만을 추구하

고 일류가 되기 위해 일생토록 아등바

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 결

코 아닙니다. 

실상 이 세상을 사는 많은 하나님

의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도 

않았고 일류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것

이라 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름

답다, 귀하다 하십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인생에 귀천이 없습니다. 한 사

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천

박한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성공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

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

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이고 기

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 꿈과 미

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해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소명교육의 핵심입니다.    <계속>                 

9.11테러현장 모스크건립
뉴욕법원, 반대소송 기각

미국 뉴욕 주 대법원이 9.11테러 현

장에 모스크를 건립하는데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 뉴

욕 주 대법원 폴 파인먼 판사는 10년 

전 테러 당시 소방대원이었던 티모시 

브라운이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 모스

크를 짓는 것을 승인한 뉴욕 시의 결

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

다.

브라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3천여 명이 숨진 곳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모스크가 

들어서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희생자

들에 대한 추모에도 방해가 될 것이

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파인먼 판사

는 브라운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피

해를 그가 감지할 수 있더라도 법정은 

그 실질적인 피해를 측정할 수 없다”

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설립기념예배 및 헌당⋅임직식

설립 32주년을 맞은 성현교회(담임 김

선규 목사/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는 

지난 9일 오후 3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님께 올리며 성전 헌당식 및 은퇴․임직식

을 가졌다.  

이날 새 성전을 가득 메운 온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어 1부 32주년 감

사예배, 2부 헌당식, 3부 은퇴식, 4부 임직

식, 5부 축하와 감사로 드려졌다.  

김선규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32주년 

감사예배는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 

한기총 병선협회장) 기도, 김동진 목사(

수림교회, 남부시찰장) 성경봉독, 길자연 

목사(칼빈대총장, 증경총회장) 설교(‘유혹

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마태복음 1:1), 남

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 총신대운영이사

장)의 헌금기도로 진행되어 헌당식으로 

이어졌다. 

2부 헌당식은 유종목 목사(광성교회, 증

경노회장)의 기도에 이어 김종무 장로(건

축부위원장)는 헌당식이 있기까지 진행됐

던 경과를 보고 했으며 김귀동 장로(건축

위원장)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건물

을 봉헌하며, 이 열쇄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하

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헌건사를 

전했다. 

또한 열쇠를 받아든 당회장 김선규 목사

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해 

예배당을 사용할 것”이라고 수건사를 전

한 뒤 헌당을 공포하며 함께 동역해준 성

도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윤승지, 전환, 

정태웅, 정병철, 이선자, 정시흥 대표, 김귀

동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가진 은퇴식과 임직식의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은퇴 김동욱 △집사은

퇴 신영남 오탁영 △권사은퇴 김정남 나희

자 박정임 박지하 △집사 안수 김현태, 김

홍기, 박영식, 이철실 △권사임직 강순남, 

주경희, 김태자, 박혜숙, 안인식.

임직 후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통해 예

물 증정과 축사 및 격려사가 있었다. 축사

는 이재명 시장, 이기창 목사, 정일웅 목사, 

하귀호 목사, 격려사는 김성길 목사, 김진

웅 목사, 김재호 목사, 김근수 목사가 했

으며 임직자 대표로 박영식 집사가 답사

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든 순서는 이성택 

목사(평안교회 원로, 증경총회장)의 축도

로 마쳤다. 

이날 하나님께 드려진 새 성전은 지상 8

층, 지하 6층으로 지하층 B2-B6에는 주차

장, 세미나실(1, 2, 3), 권사실, 찬양대실, 각 

위원회사무실이 자리했고 지하 1층은 갈

릴리홀, 베다니홀, 청소년 교회사무실, 1층 

카페 프라시아, 로비, 경비실이 있으며 2층

에는 교회 행정실 및 교역자들의 사무실이 

있고 본당 예배실은 3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외 4층부터 8층까지는 교육실과 방송실 

등으로 각각 방 특성에 맞게 꾸며졌다. 

교회 역사 및 사역 소개

성현교회는 1979년 김선규 목사와 소수

의 성도들이 성남 단대동 지혜시장 2층에

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200명의 성도로 부흥하는 기적

을 맛 보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흥의 

가로를 달려오다가 지난 해 12월 판교 새 

성전으로 입당했다. 

새롭게 자리 잡은 판교 새 성전. 이곳에

서 김선규 목사와 온 성도들은 ‘예배의 감

격을 회복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교회’, ‘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회’, ‘평신도를 동역

자로 세우는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

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성현교회는 선교사역에 온힘을 실어왔

다. 그 열매로 영국 성현교회, 미국 샌프란

시스코 성현교회, 연북 기독교회, 일본 가

와사끼초대교회와 인도네시아, 연변, X국, 

에리트리아, 필리핀 등을 총 9개국에 교회

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내에도 경남 거제에 ‘계도 성

현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사역의 열매로 맺

힌 것이리라. 

교회내의 움직임도 여상치 않다. 특별

히 교인들은 물론 지역주민 대상 60세 이

상의 어른들을 위한 실버아카데미(실버대

학)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과 보람된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실버대학은 ‘주님 안에서 누리

는 평안함’을 주제로 진행돼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섬기고 있다. 

그뿐인가? ‘성현 바이블아카데미’는 말

씀을 사모하는 성현 성도들에게 성경을 실

제적으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

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성경 중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아카데미는 매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로 나눠 각 학기가 16주로 구성돼 있고 8

주 정도의 겨울 특별학기가 준비돼 있다. 

이곳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과목들을 상세

하게 지도, 강의하며 요리문답, 청지기론, 

단기선교, 찬양학교, 결혼과 데이트 특강, 

교회와 사회봉사, 통일학교, 부모교실, 부

부교실 등의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성숙, 하나

님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아온 성현교

회. 제 2의 도약기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

의 역사와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기

를 기대해 본다. 

www.shchp.com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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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며 그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본 교회 당

회장 김선규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통해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본다. 

-헌당식을 가지시면서 특별한 감동이 

있으실 텐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

음이 이 땅에 전파 된지도 120년이라는 시

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

지만 모두가 성장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은 아닙니다. 1979년 성현교회가 설립될 

당시 성남의 환경은 열악했고 모두가 어려

웠습니다. 설립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헌신을 통해 단대동에 첫 번째 성

전을 짓고 헌당을 했습니다. 

단대성전시대를 통해 농어촌 미자립 교

회를 섬기는 사역, GMS(예장합동 총회세

계선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수진동 복지

관을 통한 복지사역, 성현의원과 성현어린

이집을 통한 교육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노

인요양원을 계획하고 구입한 토지가 판교

개발과 함께 수용되며 판교 신도시 종교 

부지를 받아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 것입

니다. 지난해 12월 입당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설립32주년을 맞이하며 새성전 헌

당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을 돌립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나 특징

이 있다면? 

성현교회는 국내최대의 장로교단인 대

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변함없이 바

른 신학, 바른 말씀, 바른 교회를 지향해왔

고,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통해 영혼구원

을 구원하며 지역사회복지와 세계 선교를 

위해 매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섬기

기 위하여 성현의원을 개원해 독거노인 무

료진료, 성현어린이집을 통해 미래의 소망

인 어린이를 키워내며, 수진1동 복지관과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실천했

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GMS

를 통해 2,200명의 선교사를 섬기며 5대

양 6대주에 선교사와 지교회를 세워 돕고 

있습니다. 

-개척 후 지금까지 부흥의 기로를 달려

오셨는데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들려주십

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와  ‘주고 베풀며

선교하는 목회’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성경교육과 복지선교를 생활화시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하고 이웃을 섬기

는 희망과 긍지가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인근의 청소년들과 차상위 계층 그

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을 통해 

교회가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가 

되는 민중목회를 지향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에 갈수 없는 이들

을 위한 선교적 차원의 병원진료를 통해 

육신의 질병의 치유에도 힘썼습니다. 교회

가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

고 교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아낌

없이 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지역사회를 섬

기는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섬김을 살아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

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인 목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이 있으시다면?

새 성전 헌당을 기점으로 성현교회는 다

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목표

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우들

이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시 선교비로 

작정해 관내의 불우노인들, 장애우들 그리

고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

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려 합니다. 이 비전이 잘 

이뤄져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에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

을 기대합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김선규 담임목사

가르치는 목회, 선교하는 목회 전념

선교차원의 지역사회 섬기기 활발

설립2년 만 첫 성전건축 후 두 번째...지상 8층, 지하6층

지역사회 봉사와 성도의 성숙, 하나님나라 확장에 매진 

인/터/뷰설립32주년 성현교회, 새성전 헌당으로 제2의 도약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성현교회 새성전 조감도


